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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 

-일본식 용어 사용올 삼가자-

최 01 
E즈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서 론땐짧) 

정닙 ,. 민간 

운화에 많은 노랙융 기울여 왔다웬떼샀 오늘의 우리웰따 앓은 너무도 

오염되어 혼탁하다. 말의 남용과 오용으로 국어가 매우 어지럽다. 방송과 신문 

에는 일본석 말 사용과 그릇된 표현이 많이 보인다. 일본식 말을 아무렇지도 

쌓게 함부로 쓰는가 하변， 외래어와 외국어를 지나치게 λ}용한다. 그러므로 방 

선문에 종사혀ι 씬풍얀이 무엇보따 싹써 순화를 위한 씌식 전환이 필요 

1. 2. 방송과 신문에 종샤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말과 글을 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 순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펼요하다. 올바른 

사용은 국셔 순화씩 지름길이다‘ 윷바흔 H.현은 쉽게 뜻(씌미)α1 잘 통 

9~미가 잘 챙혀져 않고 어색한 표현은 옳른 표현이 횡 추 없냐. 하나 

의 요현이 온전하려면 낱말의 뜻과 그 용법이 적절해야 한다. 언롱인은 우리말 

의 어법과 말의 의미를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에 관한 지식과 언어 감각 

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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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방송과 신문에는 순화된 언어를 가장 이상(理想)으로 삼는다. 국어 순 

애색하거나 그룻한 쨌현을 올바른 했현?컨 바로잡는 컷써다， 그리고 어 

한자말과 심한 있‘커훌 다듬는 휩이다. 고런데 오늘달 헥쩨화 , 세계화 

온통 외래어가 쏟아지면서. 우리 치아가 떠욱 혼란스허워 졌다， 오히려 

방송과 신문이 외래어 쓰기를 더 부추기고 있는 인상이 짙다. 현재 국제화와 

세계화는 우리 국어를 버리고 외국말과 외국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자는 게 아 

니다， 우리말과 우리 문했릉 더욱 발전시켜 세제에 우리말과 균은 자렷스럽게 

일이다. 

냐라는 과꺼 a잭 지난 격변회 l서릎 중국 사태(훌짜 구미(歐 

美) 사대에 억눌리고 찌들리며 보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과 고유 문화에 대 

해 열동감을 갖고 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다. 세계 인류에 기여할 우리의 국어 

와 고유 문화가 사장(;9E藏)되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말의 국제어화가 요청된다. 

, 프랑스어. 똑얼어자 세계적으로 성반놨 .국제어가 된 떼어l얀 다 그 

깡민들의 각별한 애정파 노력이 있었기 때풋α1다. 오늘날 장쩨 혔의는 점 

점 더 많은 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추셰이다. 그에 따라 우리 한국어도 국 

제어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국어를 아끼고 다듬는， 즉 국어를 순화 

하쓴 킬밖에 없다. 세련되지 못한， 거칠고 혼탁한 언어를 세계 국제어로 인정 

리가 없다‘ 우려 국어가 세계 국쩨이로 통용되기 위해서잔 요염되어 

우리말에 대한 국이 〈윤화와 올바젠 국어 사용이 절실허 요챙훤[]-. 특히 

국체화 • 세계화 시대에 국어 순화가 더 요청되며. 더욱 절실하다. 

2. 국어 숫화의 이유， 오염 셉태， 대상 범위 

‘ 순화屬化， 純장} 흘순하고 잡스러운 젓을 결러서 갚수하고 찌끗하게 

하는 일이요. 혼란스쉽고 복잡한 것을 바브게. 쉽게 하는 일이다 1) 

따라서 국어 순화는 국어 속에 오염되고 혼탁한 말들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 

고 바로잡아 국어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화(홈1t)하는 일이다. 그래서 신문 · 

일본식 말 사용융 삼가고， 외해이와 외샤어를 가능핸 우려말로 다듬 

’ 7↑칠고 상스핵딴 양흘 고운말로 &자싼 것 01 다. 그리고 4찾된 표현(오 

용 .H.현)을 올바른 말로 쓰사는 것이다. 

1) 김석득(1 992:95) • 국어 순화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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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왜 우리는 국어 순화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필요성은 크게 두 가 

지 면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근원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원적인 이유로는 1) 짧은 국어 교육의 역사와 국어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2) 언론에서의 그릇된 표현이 국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3) 올바 

른 국어 (표준어) 사용에 대한 국민의 언어 인식 부족이다. 4) 낱말의 장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발음의 혼란이다. 5) 지식충과 언론에서 맹목적인 일본식 말 

사용과 심한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오염된 언어 혼란의 실태이다. 언어 현실에서 언어 혼란 

이 생기는 데는 1) 언어 규범에서 벗어나 의미상 혼란을 맺는 것이요. 2) 낱 

말의 뭇과 용법을 잘 모르고 낱말을 쓰는 경우요. 3) 문법에 어긋나고 그릇된 

표현(비문법적 표현)을 하는 경우요. 4) 낱말의 오용과 남용 경우요. 5) 우리 

말에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용하는 경우 따위이다. 

2.3. 어떻게 국어가 오염되고. 심한 혼란을 빚고 있는가? 국어의 오염 실태 

를보자. 

국어에는 약 32여 개국의 외국말이 들어와 뒤섞여 쓰이고 있다. 외래어를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지식인이 거드름을 부리기 위해 마구 사 

용한다. 이 외래어 남용으로 국어의 오염이 심각하다. 특히 방송과 신문에서 

일본식 용어를 함부로 많이 쓴다. 그로 인하여 국어가 오염되어 혼탁하다. 그 

리고 국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혼탁한가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고유어와 외 

래어 낱말의 비율로 짐작할 수 있다. 

〈국어사전 어종별 낱말 수록 비율/l 

어 종 큰사전 (한글 학회 . 1957) 국어대사전 (이희승. 1961) 
고유어 74.612(45.46%) 62.912 (24. 40%) 

한자어 85.527(52.11%) 178.745 (69.32%) 

외래어 3.986( 2.43%) 16.196 ( 6.28%) 
합 계 164.125 257.853 

여기 ‘큰사전.은 1957년에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으로는 외래어 

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다. 

2) 김광해(1 993: 11 1).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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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어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는 비속어(비어， 속어. 은어. 욕설 따위가 

포함됨) 이다. 그리고 우리 문법 체계에 어긋나는 외국어식 표현. 된소리와 거 

센소리의 자극적인 발음과 상스러운 말들이 수없이 많다. 

2.4. 국어 순화의 대상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곱고 아름다운 

말과 올바른 말을 쓰려는 것과 외래어나 외국어를 제한하여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곱고 올바른 말을 위해서는 비속어나 상소리와 그릇된 표현을 

없애야 하고. 국어 순수성을 찾으려면 일본식 말 표현과 외래어 남용을 삼가야 

한다. 즉 국어 순화 대상은 그릇된 말. 비속어. 저속한 방송 유행어， 외래어 

남용 퉁둥이다. 한마디로 잡스럽고， 그룻된 표현(오용 표현)들이 국어 순화의 

대상이다. 

이 중에서 나는 방송과 신문에서 찾은 사례들을 특히 일본식 말 표현과 그릇 

된 표현 (오용 표현)들을 국어 의미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방송 ·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용어 사용 문제 

나는 평소 우리의 교육 현장이나 방송 • 신문에서 용어의 뭇과 개념을 이해하 

는 데 문제시되거나 곤란한 말들이 많음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 장에서는 언 

론과 교육 현장에 나타난 용어 중에서도 특히 • 일본 군국주의 시대 (소위 일제 

시대)에 일본이 이 땅을 통치 • 지배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그네 

들의 언어 의식 구조에 맞추어 말을 왜곡 ·은폐 ·미화·날조한 일본식 용어 사 

용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식 용어는 이른바 일제 식민지 시대 산물의 창 

재鷹홉)인 용어들이다. 우리는 이제 그 잔재들을 불식(擁활)하기 위해서， 이 

런 일본식 용어들은 현재 우리 교육 현장과 언론에서 하루 빨리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사와 국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이같이 왜곡 • 은폐 • 날조된 일본식 용어들은 마땅히 우리식 말로 바로창아 우 

리말로 순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기 나라 말과 글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나라 

민족의 국어와 역사 뿌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 나라 민족의 긍지와 민족 

혼(民族塊)은 바로 자기 나라 말과 글에 담겨 있다. 

한 나라의 언어 (말과 글)는 국민의 의식과 역사의 방향을 화우한다. 우리는 

민족의 뿌리를 잃고. 주체성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가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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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찰 안다. 역사에서 주체성을 싸설한다뉴 것은 민족성윷 

상실합과 같다. 과거 한때 우려 나라는 일홉의 통치 지배 아e:Jl 여혐 역 

압록캉 이남에만 한첫돼 있다고 왜곡한 일본 군국주의 사관에 빠져 버린 윗 

부 선힘날의 ..líl쳐·에서 찬 치li 엣어나지 못하였다. tJ}침가지휴 지난 일정 (日

시대(힐본 제국주의 시대를 중여 일제(日帝)시대라 했음)에 역사 인석이 결여 

된 채 벼판 없아 맹쩍적으로 」저 발아들인 일본식 쪽에들아 지금 우리 얻써 

현실에 수없이 많다. 황복 50주년이 된 오늦낮까지토， 우리븐 아직까지 왜색 

〈慶色)에 물듭 앨본씩 용어칠쓸 버i?~지 못하파 관행에 따라 그냥 냈쭉적으노 

사용하갔 있늠 설정 이다. 소위 일제 석민지 시대에 웰몫어를 국어로 써야 한다 

는 터무q 없는 계율파 압박유휴 우떠쌓을 용 쓰게 하며 일홉에반을 샤용하노 

록 강Q하였덴 일본의 쪼선어 맘살 챙책의 엿향이 야칙도 남아 있는 컷이다. 

아직까지도 러한 일본식 &에들융 λ}용하늘 샤합쓸의 91 석 구측와 일홉석 
용어가 우리 국민과 문화에 끼친 영향력을 지균의 우리들은 우리 교육과 특히 

양송확 산문잉 엄론 짝벤에서 성찰~않、쩔)해 κ1 않을 수 없니” 일청 시대 

정 시대) 일본인들이 은폐 · 왜곡 · 미화 · 날조한 용어 속에 그네들의 교활한 속 

셈이 둡。{ 았fi 일본삭 용어즐 우리들응 이천l 찌}분한 마음 c 륙 검토하얘 반성 

하여 연론 현장에서 옴바른 역사 인식과 올바른 국어 교육을 계숭해 가는 계커 

까되었으면 

아려에 일원삭 용어 샤용 용저l를 논하면서， 애， 이원 일환삭 용어둡을 써서 

는 안 되는지 각기 그 용어의 내력과 이유를 밝히면서， 나 개인의 소견을 밝혀 

보고자 량다. 학~의 옵l:l}른 셨현을 훼혜 그흉찜 표혔윷 바없장으면서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쨌다. 각기 해당하는 말틀의 오른쪽 화잘표 (→)방향으로 

고친 것흔 글쓴어의 씌천이다. 울론 이보다 얘 나은 f은 표협 α} 얼마등지 있 

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앞뒤 문맥에 따라 적절히 바꾸면 된다. 

1 ) ‘환반도(훌半島)' 용어 문쩨 

‘韓半島. 란 용어의 개념은 한반도의 절반’ 곧 반 섬.이라는 한정된 지정학 

위쩌홉 뭇한다. 이려싼 돗싫 갖는 轉半훌’ 싼 용이샀 일본인 01 우혀 국토룹 

팎활한 만주 벌환(中原지역)을 빼 버린 하나의 半島(peninsula)로 보아， “北半

짧는 S찢않族인 應나라 衛滿이 한때 지바짜다 鍵武우%가 정복한 후에늪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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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받아 왔고 南半部는 신라， 백제， 가야 둥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가야 

에 근거를 둔 任那日本部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식으로 우리의 t古史 부 

분을 왜곡 날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러한 역사 기술은 한국인은 예나 

지금이냐 분열된 민족이며 항상 남의 나라에 지배 받아 왔고 통일된 나라를 가 

질 능력이 없으니 일본이 한국을 植民地化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일본인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즉 이에는 우리의 광활한 국 

토를 좁혀 축소시키고 섬나라인 일본열도(日本列島)에 소속된 하나의 속도(屬 

島) 내지 속국(屬國)으로 삼으려고 했던 저의가 깔려 있다. 이른바 日帝植民地

時代에 일본인은 우리 나라 사람을 ‘조센정 (朝解Á.)’ • ‘한또진 (半島Á.)’ 이라 

輕題하면서， 우리 나라를 감정적으로 E￥洛化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上古史는 ‘중국대륙+몽고대륙+만주대륙+시베리아대륙+朝蘇+13 本 

列島’에서 전개된 역사이지， 결코 한반도만의 역사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上

古 時代 우리 냐라의 국겸선은 ‘압록강-두만강’ 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淸 • 

r 日 간의 국경 협정일 뿐이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계선일 뿐이다. 한국과 청 

나라 양국 간에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에 세워 진 정계비대로 ‘압록강→토문 

캉→송화캉→흑룡강’ 이 국경선이었으니， ‘삼천리 반도.라 하는 말조차 우리 국 

토의 경계 개염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다.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선이라고 하 

는 견해나， 헌법 전문의 韓半島와 그 부속 도서’ 를 영토로 한다는 규정까지도 

日帝 植民地時代 日本A에 의해 왜곡 · 날조된 慶色 용어이다 3) 사실상 우리의 

국경선이 .두만강-압록강’ 이 아닌 ‘송화강-혹룡강’ 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갖 

고 었는 국민은 드물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루만강-압록강. 의 국경선까 

지도 일본의 석민지 정책과 유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712년 숙종 38년 5월 15일에 淸나라의 鳥빼總管 樓克훌과 우리 나라 접반 

사 朴權. 군관 李義復. 통역관 옳應憲 퉁이 백두산 꼭대기의 압록강과 토문강 

의 분수령에서 백두산 꼭대기 동남쪽 4km 해발 2.000m 되는 지점에서 합의하 

여 세운 백두산 정계비가 韓 · 中 양국의 최초이자 최후의 국경 협정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멋대로 남의 나라 국경을 ‘압록강→石z.，水→두만강’ 으로 정했 

3) 이번에 개정된 大韓民國 憲法 제 1童 總網 제3條에는 “大韓民國의 領士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서 우리 나라의 調域을 나타내 
고자 할 때는 .算半島’ 대신 우리식 용어로 이 규정은 다시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헌법의 규정안픈 일본식 용어가 그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 
리 헌법은 우리 국민의 정신이 담긴 우리식 용어의 헌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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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만행인가? 게다가 기막힌 사실은 이렇게 국경선을 

정해 주는 반대급부로서 납만주 지역의 철도 부셜권을 따냈다는 것이다. 이 철 

도 부셜권은 露 · 日 전쟁 때 1941년 포츠머드 조약에서 승인된 것이다. 이리 

하여 억울하게도 우리의 북방 題域인 투만강 북쪽의 땅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찰려 나갔턴 것이다.) ::l 이후 야 80년간 ‘압록강-두만강’ 이 4려외 묵져서 

저 넓은 만주 벌판(中厭地城〉 

벌판을 기준으로 할때는 

토를 ‘半島’에 했쟁시켜 부g는 앓~~島’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또 그렇게 쑤표꺼냐 서어서도 얀 씬다 5) 이와 같은 맥락으로 

‘民族自主史觀의 確立-한국사의 새 觀點’ 이란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일찌기 遺河. Altai 山服. 與安題山服으로 선을 긋는 동쪽 지역， 

즉 만주벌에서 활동했고 다시 남으로 따뜻한 半島로 옮겨 와서 살게 된 경로률 전 

체적으로 보지 않고 합國史. 하면 그 활동 지역을 꼭 半島에만 한정지으려는 데 

서 한국사 g연약 장흘 잃 섞웠 어딘지 반도에만 집착하려는 소용져얀 

이 지배적 

그리고. 놓고 생각할 때， 한국의 

극적으로는 일본은 南 · 北韓이 分斷퇴 

.2.Jl 있다. 1950년 6.25전챙 

分斷되어 우리 국토가 둘로 갈라졌다. 

그리고. 한국 분단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 h블훌훌廣 교수는 ‘解放前後 韓

國A의 歷史意識. 이란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한국 분단의 제 l차적 원인과 책임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처리 과정에 

서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하여 점령하기로 하고 일단 38。선으로 분단했으며. 戰

4) 실제 우리 
아니다. 
도장못된것아 

5) 세계 지도에 
스칸디나비아 
다.그리i 

약 국토는 삼천리 금수강산도 
흩水 以南만을 의미하는 

。l름을 가진 국가들처럽 (예. 이 
꼭 같이 우리 나라를 반도국졌갚 

척혀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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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에는 분단된 반 쪽씩의 한국을 그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 美 · 厭 列彈의 분 

단 챙책에 있다 

@ 한쪽은 1싱양. 8. 13. 38。선 확꼈으로 사실상 분닫아 된 것써다. 이 38。

선의 확정에 대해서는 종래 두 가지 설이 있는데.(])군사적 편의주의설 @얄타 

밀약성이대. 이써 대해 신용하· 교수는 한국 환단석 원민윷 美 · 歡 列짧의 정 

야합설과 그 하나로 포츠담 밀약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려 jl ， 우리왜 近代史기 석민지 시대를 뱃씨냐면서 바로 南겨k 했斷時fÇ쿨 

빠져듬체 된 간접적 원인 tt 일본의 극악한 식밍지 통치애 있고， 쩌섭석 원인섭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에 있었다. 

? 나는 ‘轉半島’ 랬 용어가 일불인이 만윷어 낸 1썰입을 γ← 2. 

(토) . 동아일보 9면 기사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았다. 

‘년 3월 1 일. 3. 운홍 l주년앉 찢아 국대의 l주년 기녔 움직잉을 보도한 

신문이 半島新뼈이었다. 한국 장서가협회 辛永솜씨가 고서점에서 입수. 28일 공개 

한 싫옳짧聞은 쭈 6면으迷 까로 26cm. 셰로 38cm 크기에 작한문 혼쟁의 기사가 

설려 있다. (中뼈) 이 신문의 발행인 겸 연집인 島村&굶錯， 인쇄인 阿部뼈治 퉁 모 

두 윌몹~)으로 돼 였으며， 밤행소는 〈훗함市亦板圖 빼1三짧:tl!! 半島新뼈함〉 발매소 

는 〈愈f었쩨光ftm영 二白十灣i생 半島훌R뼈셨〉로 :osi혀 없어， 멜행은 입봉 東京

에서 되지만 판매는 서올에서도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을 위해 1917년 국한문 

혼용씩 띤간지 혔g총論〉 상 東京<>11서 장간해 밥쨌던 일홉얀 竹內짧助가 이 

선문의 실질적인 수언으로 1919년 3.1운농 직후 이 심문을 창간안 것으로 보인다 

(고댁금자는 필자가 표시한 것임) 

이처럼 ‘韓半島’란 용어는 극악한 日帝植民地 통치하에서 日本A이 만들어 

낸 말이따‘ 그헌떠'1 ß 本人이 ’韓半훌’딴 말을 얀윷 그들회 욕셈(얻 저의) 

원래 훨활한 우려외 국토흘 남북 분난￡보 둘~ 살라 놓.9..려는 데다가 우리 꿈 

토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깃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자 아무리 문화적 우수성을 자쌍찬다 힐지라도. 우선 ‘國/η’ 이라 합은 

일차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 인구， 그리고 국민의 우수한 두뇌이다. 세계샤에 

서는 ‘강깨국· 이따 합은 ‘§맹하지도 찮은 인파 웰도로서 1씌의 국면흉 보유하 

나라’ 흡씨마. 우리 나라는 아 세 요소 쫓 첫번째입 영토잠 잃었다.:.1것은 전 

적으로 일체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정책에서 냐온 탓이기도 하다. 



124 [ ’ 겨울) 

사실 우리 국토의 경계선은 세 번 바뀌었다.Q)송화강 혹룡강에서.@압록강 

두만캉으로 되고. @1945. 8. 13에 38。선으로 갈라진 셈 이 된다. 원래의 팡활 

한 우리 국토가 오늘날 38。선으로 갈라진 좁은 국토로 되었으니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380선 대신 휴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O 반도 

영어 
1956W을 

옮긴 말이 ‘반도’다. 

냐}밀어 섬 모양인 물. 세 쪽아 

폐어 있다. 한국 사람을 깔보X 용한 때 
토진(半島AJ이라고 했다. 위 풀이 @가 그것이다. 

‘반도. 라는 말은 일본 한자말이고， 치욕스러운 말이라는 것올 뼈저리게 느껴 

야 한다. 반도는 우리말로는 ‘꽂’ 이다. 

중국 한자말이나 일본 한자말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거의 다 쓰지만 

우리 한자말은 중국과 일본서 거의 쓰지 않는다. 

현재 우따튜시 후연!이 국톤 播城윷 ‘半島.라고 생각하는 것도 엽첫1낸 작못이 

지만， 우리는 결펴 ‘쭈島人‘어 아니싹고 하는 自我 인식이나 역 

정신이 얼마나 증요싼 것인지릎 깨닿아야 한다. 이와 아울러 우려 

‘삼천리 반도’가 아니썩， ‘韓용f’라는 용어가 우리 국토 영역 

그러변. 뺑土 領域을 무어라 지칭해 

1948년 7월 국회에서 꽤한민국. 이란 國號가 처음으로 정해졌다. 그러니 우 

리는 현재 韓半島’ 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大韓民國’ 이라는 國

號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南北韓이 分斷된 현실을 꼭 구멸하여 지칭하고자 

할 경우는 庸韓’ 또는 ‘北韓’으로 부를 것이지. ‘南北韓 分斷’. ‘韓半島 分斷’

동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6) 

그래서， 냐 ι 얀으학 爛'1灌’싼 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n↑， 

語廳가 들어멍띄 말블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韓뚜없 정셰 ·轉半島 分斷 ·韓半島

6) 최규일(1 ‘국어교육에서 개정해야 할 용어들’(1) . (2) , 
제주대학펴 국어교육파， 쩨쭈했X 딴문집 24집.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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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半島 정책 ·朝蘇半島 ·朝蘇半島 지도 

。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 한국 에너지 개발 기구 

※ K (korea)를 한반도.라 번역함은 옳지 않음. 

。 KOREA ~ 장래에 남 • 북한 통일을 대비한 우리 나라 國名의 영자 표기 재 

고(再考) 7) 

。韓半島. 朝蘇半島(Korean Penins비a) • 大韓民國(Korea) • 남북한 

2) ‘일쩌I (日뺨) ’ 와 ‘식민지 (뼈民地) ’ 용어 문제 

‘日本帝國主養’ 의 준말인 ‘일제 (日帝)' 란 말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자. 

일본은 建元稱帝를 한 번도 못해 본 민족이면서 예로부터 天子國(皇帝國)임 

을 자처해 온 나라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역사에 그 例證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 경기도 금곡에 있는 洪慶 • 格慶이 그것이다. 이 두 慶은 高

宗과 純宗의 王慶이다. 이 두 慶은 1987년 建元稱帝 이후의 것이기에 재래의 

慶이 中國皇帝에 예속된 諸候國의 君의 격식임에 반하여， 이 두 능은 皇帝(天

子)의 격식에 준하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그 규모가 유례없이 거대하다. 高

宗보다 純宗의 慶이 더 크고. 재실. 침전. 문무. 통물틀의 석상이 모두 엄청난 

규모이다. 여기서 우리 민족샤의 한 비애로운 장면을 볼 수 있다. 建元稱帝8)를 

7) 우리 나라 국명올 로마자로 표기할 때 Korea/Corea로 적으면 Japan" (Nippon) 이란 일 

본 국명 다음 순이다. 여기에 일본인의 우월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원래 Nippon을 Japan으로 표기한 것이다. 영국 대영박물관에 보관 
된 세계지도에 우리 나라 이름이 표시된 Corea의 ‘C’ 한 글자를 바꾸기 위해 일본 
인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바꿰치기하려 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국은 미국을 美國으로 적는데 비해 일본은 米園으로 적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장래에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우리 나라 국명의 영자 표기를 한번 재고(再考) 바란 
다. 이를테면 TAEHANM1NKOOK(대한민국). TAEHAN(대한). HANKOOK(한국) 표 
기 따위이다. 

8) 참고로 桓뽑古記의 太白遭史 홈句홉 本記에 실린 왕의 명칭과 연호를 보면 이러하 
다. 

고주봉성제 (동명왕 다물 - B.C.97~19 
광개토경호태열제 (광개토왕)--- 영락 - A.D.391~412 
장수홍제호태열제(장수왕) --건홍 - A.D. 413~491 
문자호태 열제 (문자왕 明治 - A. D. 492~590 
보장제 (보장왕 開化 - A. D. 642~668 
환단고기에는 이처럼 建元稱帝의 새로운 명칭파年號들이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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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못했으면서도 皇帝國을 자처해 온 日本A들 승에 의해 억지로 建元稱

당하고 • .:1 혀흉 윷은 무덤 속에따 후허 조선 민족찌 마치마 아기를 다 

따흉었던 것이다정용융(1985 : 244-245) 그리고 이 때에 우씩 나라를 ‘대 

(大韓帝園)’ 부르기도 했따， 

혼히 사람들은 ‘일체(日帝) 36년’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실은 조선총독부 시 

대의 강점 어옳되) 기간만을 본 것 이므로. 실제로 따진다면 우리 나라는 약 69년 

통안 일본 식만지이 억싼을 받은 셈이q.. 따랴서 우리는 치단 69년 동안에 있 

과거 일정사때 칩딱의 역사를 똑똑떼 안야야 한다. 그려X 한말(韓末)의 

사에서 일본씨 챔략한 기간을 일체시대뒀 봐아서는 안 씬다는 젓이 돗있는 

史家들의 定論염도 알아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의 日帝 植民地時代 政策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0) 

제 l 기(1 876 홉入友했國將代， 장써정책 

제271 (1 894 홉略同盟國時代， 간섭정책 

제3기 (1 906 1810) : 홉略統藍府時代. 유린정책 

제47](1 910 1945) : 홉略總督府時代. 植民정책 

(약 

(약 

(약 4년) 

(약 35년) 

合計 69年

기 ‘식민 ’이싼 낱말은 자꺼 사람을 남의 살게 한 

다는 룻으로. 일본이 이 땅에 이주(移住) . 이민(移民)시킨 일본인을 뜻한다. 

즉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 사람을 옮겨 심는다는 뭇이다. 거기에다가 ‘식민지’ 

(植民地)는 자기 나라 사람을 남의 나라 땅에다 이주 · 이민시켜서 자기 나라 

많이 차지 

셋민지를 확&해 놓은 따음에 서두환 젓 이 새민지 통치 

에서 석민지 사판을 펴교， 식민지 교육을 하여 이 땅에 일본말을 심고자 하였 

다. 예를 들어 1876.7.6. (고종 19)에 일본말을 강요하는 約緣를 만들었다. 소 

위 ‘일본말 강요 약조’이다. 이 약조는 @ 외교문서는 모두 일본말을 쓸 것이 

.:1것을 漢Jt으보 번역하지 않는다‘ 찮) 웰환 정부의 배쓴 챙구λ!’를 내지 않 

註 8)을 보더라도 김 부삭 이후 역대 사?띔이 사대 샤생l 입각6썩 우 역사를 모두 
諸候國의 역사로 변조하였음이 입중되고 있다. 그래서 ’ 大韓帝園 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다. 帝國이란 약소국을 거느리는 彈大園을 뜻하는 것임. 

10) 용敏洙(1 984) •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PP. 494-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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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다. (고종실록 上 : 고종 13년 7월 6일) 

한마디로 ‘식민지. 란 이 땅의 주인인 한국인의 폰재를 말살하고， 우리를 일 

환 석씬으끓 뒤집어 찍운 앓씨q.. 그래서 ‘삭씬서관’ • ‘식민치교육r’ , ‘삭민 

‘ 1 딸은 ‘일본 청략 사판 ‘일본 침략 교육’， ‘일본 침략 

‘초선통치’로 바꾸는 것이 한싹인이라는 역사 잎식을 지년 자주민(自主民)의 

태도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이른바 일제 삭민지 정책은 우리 나라를 통치 • 지 

배하여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소멸시켜 그들에게 천대 받으며 노예처럼 일하는 

천민廣훌緣짧요로 만들려 한 것어디~ 일본은 무렀요보 우싹 국 

치 ·경제 ·문쫓딱 혜속시켜 착취하였R다， ‘식 

민지‘라늠 말은 다시 한번 씨J2.할 일이다. 

일본이 이 땅에 일본 사람을 옮겨 심은 땅이 ‘植民地’ 이다. 이 植民地를 확 

보해 놓은 다음에 서두른 것이 조선에다 일본말을 섬는 일이었다. 

日帝는 

샤취하였다. 

이 지구상에석 

우리의 국토훌 빼앗 주권을 

일본 군국주꾀씨 한국에 대한 석민치 

소멸시켜 버려려둔 것이었다.:J.리 

;썽제를 

우 

일본 

인들은 @ 조선 민족 말살 정책과.@ 사회 • 경제적 수탈 정책에 중점을 두었 

다. 그 중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이 日帝가 자행한 가장 악랄한 정책이었다. 

일본은 우려 나라흘 지배하기 위하셔 賴同祖. 內蘇;‘뿔첩 퓨Z실로 

l셔써1우1 ‘fWlft’라는 名균 떠ft政策을 써서 졌선 씬족을 이 지구상에서 판전 

소띨사쳐 그들에게 천째용 i싣 o 며 헐값으로 :씌치힘 일하는 소위 실봄위 예속 

爆屬) 천빈(戰民)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정 

책은 우리 민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선어 말살과 조선 문자 말살 정책을 강 

1910년부터 

겼선어 교육과 

일본어를 

사용을 엄 

도록 하고. 

1937년부팀 

에는 

생활 

。식민지 (植民地). 식민지 사관. 식민지 교육→침략(정복) 사관. 침략(정복) 

‘￡쪽어 (母園語) ’ 

일정 시대에 일본이 이 땅을 강점 (彈古)하여 조선을 통치 · 지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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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른바 일제 식민지 정책을 펼쳤다. 일본은 우리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을 자행했다. 그 하나로 우리말을 

못 쓰게 하는 조선어 말살 정책을 강행했었다. 

1910년부터 일본어를 국어로 상용(常用)하도록 강요하고， 1930년대에는 학 

교에서 우리밥(조선어) 교육과 조선말 사용을 엄금하였고， 1937년부터는 얼장 

생활에서 우바 입… 사용쩔 긍하씩본어를 모국어 (母國語)로 

었다. 그 당시 졌선어눈 ‘였왔(짧’ 이라 하여 일본어를 마치 

기도록 하였다‘ 그려나짜 ‘잉국어’에서 ‘국어’란 우리말이 아닌 

뜻옹}는 것은 말을 규정하는 

씨 셋픈 권리를 우리 국가가 아닌 

그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는 ‘모국어.란 말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 

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말을 처음 배울 적에는 어머니한태서 배우지 국가로부 

터 배우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모어(母語)’란 자기 어머니한태서 배운 엄마 

말이란 뭇이다. 한마디로 ‘모국어’ 란 일본어를 미화시켜 만든 말이다. 참고로 

영어 ‘Mother Tongue' 과 독일어 'Mutter Sprache’에는 國의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뺑써냐 톡힐어름 '5"_국어’ 로 번역하여 사용함은 짤횟이다. 굳0] 

자기 나라 발입읍 쑤틀자 활 2석씨l는 ‘자국어 (自國語)’ 라 한다‘ 

통포가 고폭씌 쌀윷 쑤률 때는 펴에 (故國폼’ 또는 ‘조국어. 라 

‘모국어” 라 짱은 입썼았어 화〈美化) . 은폐시킨 용어이다. 

과거 일청시대 정싶붙식 피쩍í 소3읽 제 식민지 교육)에서 배운 

루 빨리 벼 고， 참 팍써 홉흘 통하여 제대로 된 국어 

말의 뭇(語훌이나 語感上 좋지 못한 일본식의 말을 굳이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거나 좋지 않은 말은 삼가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깨화기 (開f밟ft) ’ 용어 문쩨 

‘開化’

1) ‘開化’
단고기에는 
고바란다i 

쪽을 홉수해 버리는 경우. 판 

략 행위를 합리화해서 부르는 

定命論에 그 출저가 밝혀져 
642--668년에 . 開11:. 란 연호가 동장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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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開化’ 란 말은 두 나라 가운데 침략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침략 

이기 때문에 침략용 냥하고 있긴 억훌한 쪽에서놨 싸용할 수 없는 쌀이마. 

침략을 당한 쑥에서 」 말을 쓰깨 되면 그것읍 자기 열망을 재축하면서 야만임 

을 자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開化’라늑 말에는 ‘야만’을 천제로 하jl 과거 

와 현재를 입체 부정하샀 의미가 패포돼 았다‘ 과거짜 껴-재를 야만으로 옳려서 

그것을 일체 부정하는 파괴의식을 가지게끔 만든다. 그러기에 이 ’開化‘라는 

@ 역사의식에 대핫 단절짜'@ 현재 녔습을 f저윷어뜨려눈 파괴썩삭과， 

@ 파괴된 ~(해물어싣 꽂)에 우엇인가를 써보 받o}을아도록 i핵-11:.意識슬 장요 

하게 되는， 세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침략 용어이다. 

나~}에서 ‘開化’ 싹는 말찰 저음으표 사용한 사합은 日 人 公使

介였다. 1894년(갑오)년 6월 21 일 새벽에 일본 군대를 이꿀고 우리 대궐을 침 

大鳥E췄介 公使는 걱흉집을 생악정으로 삭고 함께 예l리고 혼 친일화 o여 

요직에 앓펙는 취업살 했다. 그때(1 989.6.22.) • 大鳥圭:fr삼 고종 입픔에 

게 “지금부터 開化하면 두 나라 샤이는 이웃으로서 더욱 친하게 될 것이요， 그 

지난낳에 견줄 바가 못될 만챔 더욱 쫓아질 킷입니다흉실록 2헨 p. 

492.) “일본식으로 나라의 법률제도률 바꾸는 것을 ‘開化.라 하고. 그렇게 하 

면 초선 나하든 억만 년 뻗어나가채 된다”는 식으링 깐교한 꿇엄수를 했쉰 것 

이다， 그의 αl에한 말ξ 곧 안걱핵쓸의 나학늘 야만약기 때문에 J 야만수씹운 

나라를 버리고 일본으로 들어오라”는 뜻이 된다. 또한 한국이면서 “우리들이 

하는 껏상 곧 ”야싼스런 우 쪼국을 버려고 일본으로 들핵가자” 

라는 뜻이 된다. “개화하라”는 말은 왜놈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했던 것이고， 

“캐화하자”잔 딸은 당시 친일파까 야니고서안 도저히 쓸 수 었산 말이다. 

일혼 1894. 21. ‘關化’ 라는 허윷 좋은 잘화 해괴한 電國器務훨에 

서 조선법을 없애고 일본법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 甲午改草 소위 甲午更張 단 

뺑이 그것이따， 이는 894. 7 (Jl.종31)~ 896. 2 샤종32) 외 약 19개월 동안 

추진되었던 일련의 政蠻이다. 이때 군국기무처 주도하에 일본은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여 i:"중에 난입함t얘 閔re 져권을 따토하고 홍서대원군홀 C영 입하여 新政

수립하였 이행께 하여 앓본은 69했깐의 긴 셰쐐 동안 우려 나와칠 묶 

어 놓고， 우리 민족을 文홉A 취급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關’ 란 f휩팩; 일본인찰에 의하여 철저회 창요되었떤 얄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위 ‘開化期.라 하여. 이 開化 이전의 수백 년을 풍해 이부어진 

찬략한 우리의 문화적 정취는 붐쏠 것으로 닷절시켜버리고. 웰본은 開ft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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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마 보해고 한 것이다. 張志淵은 힘易의 ‘담體不息’용 벙어 ‘못 S tÞ;tit훌훌 

大哭’을 써서 自彈論을 역설했고， 1903년 8월 12일 張鍵龍은 ‘自彈不息. 에 대 

한 ~될 올린 적도 았다‘ (고종설록 3권 p‘ 292) 

j런헤L 우 리말셰판 자71 발첸을 훼해서 좀 다 잘 해보짜는 찢으로 ‘自랬(自 

홉)' (스스로 힘써서 마음을 가다듬음)이란 말이 었다. 우리는 이 ‘自彈’ 이란 

말융 살혀서 1894년(甲年)년 이후위 해강 시치를 일컬을 때는 ‘開化期’한 말 

훌 배려 ’딩彈期’또얀 ‘근서1’란 쌀로 바꾸씩야 한다. 갖關化췄흉*범彈期， 

또는 近世(代) 轉燦期， 19세기”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開化’ 가 

즐어간 ‘開化期， 關化l*， 開化期 小說. 웅의 용어는 사용쩨서는 얀 외겠다. 

5) 8.15. '.해방(解放)’ 용어 문제 

945. . 1 (2:，훨年)씩 ‘解放’ 이싼 용어를 컷에 대해서 

도 깊이 반성해야 합 일이다. 

.解放’ 이란 말은 일본 군국주의의 植民地政第에서 朝解(한국)을 묶어 놓고 

속했아가) 1945년 8썰 15일에 획자 마지못해 朝蘇Á(힘팍인〉을 윷에준1다는 

데셔. 측 解歡λ}켜 주었다는 려1서 면本人에 미쳤 • 은혀}한 용어야다. 에는 마치 

죄수률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석방시켜 준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 

1잃5년 &월 15일에 일본응 마서못해 우뛰뜰 꾸속의 씀에서 자유롭게 풀어춘다 

는 것이다. 싸치 최앤이냐 노혜를 흘에준따는 그런 뜻이 양겨 았다‘ t解 이 

라논 용어를 만든 주체는 일몹인이다. 갔러기에 ‘8.15 解放. 이라논 용어는 

우리 쪽에서 볼 때 배우 봇마양한 젓이다. 우려 측에서 볼 때는 ‘解放’ 이 아니 

리 ‘光複’이 퇴는 셈이 ‘光續’이란 말은 傳α해‘關土俠複(잃었던 감토활 되 

찾계 되써서 캉캄했던 세장에 빛을 얻게 퇴었다)의 똥이다. 이 ‘광복. 이란 용 

어는 上海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1936. 6. 8-1944. 3.)에 소속된 ‘光復

홉살’ 에서 λl착펴었다‘ 이 광복샅의 상리로 우리 내라자 1945년 8월 일에 광 

복에 된 셈 이다. ‘解放· 야라뉴 용아얀 우혀 민족을 無力{I:시힐 뿐이며. 착시 

그 순간의 기쁨밖에 주지 않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어찌 ‘해방. 을 

피동적 o확반 암아늄였는 7 우리 나라늠 그 냥시 떻떳õ}거116쟁運훨을 썰였 

고， 일환셔1 때해 끈갤긴 만족처향 운흥도 벨였다‘ 홈 I걱 힘 았고 당당하게 뿌장 

한다면 한국온 日本의 戰勝國이라 할 수 였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解放시켰다 

는 말인차? 썼말 어처구녀 없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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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 땅올 되찾게 된 

영팡이 왔다는 돗에서 ‘光復節’ 로 기념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날을 ‘敗戰差.lfú

日’로 여겨 슬퍼한다고 한다 12) 이렇게 볼 때 ‘解放節. 이란 말은 어색하며 성 

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것은. 1985년 8월 15일의 역사적 λ}실을 두고 

말할 때는 반드시 ‘光復· 이라 해야 하고， ‘解放· 이라고 말함은 곤란하다. 그러 

나 일반적인 깨념의 뭇으로 쓸 때는. ‘解放·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1985년 8월 15일을 흔히 ‘8.15解放’ 으로 말하는데 

이는 마땅히 ‘8.15光復’으로 일컬어야 한다. 

6) 6.25 동란 (빼홉)/사변 (훌훌) 용어 문쩨 

우리는 1950년(康寅年) 6월 25일의 역사적 사건을 일러 혼히들 ‘6.25事흉’ 

이니 ‘6.25動亂’ 으로 불러 왔다. 

‘事흉’ 이란 .조그마한 變動’을 두고 일컴는 말이다. 1950. 6. 25. 에 북한 

괴뢰군이 남침하여 사람을 죽이는 동족상쟁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 같은 중대 

한 사건을 두고 ‘事흉’이라 하면 격에 맞지 않는다. 유엔 (UN)군이 참전한 전 

쟁을 조그만한 ‘사변’ 이니 ‘동란’으로 보려는 것은 일본인이 축소시킨 용어이 

다. 이 중대한 사건을 혼히 우리는 일본식 용어인 ‘6.25動亂’ 이니 ‘6.25事

變’ 으로 써 왔다. 이는 잘못이다. 역샤적 사건을 이름 짓는데 그 역사적 사건 

의 원인과 결과를 놓고 그에 맞추어 주체자 중심의 용어를 지어야 하고. 또 그 

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 을바른 이치다. 

이 날은 실은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것으로 北韓 南홉日이 된다. 그리하여 

전쟁이 되었다. 그러니 1950. 6. 25.는 '6.25전쟁. 또는 제3자 측에서는 

한국전쟁. 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動亂.은 日本式 한자어이며， 韓國式 한자 

어는 ‘亂動.이 된다. 

앞으로는 ‘6.25動亂 ‘6.25事變. 이 란 말은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 

으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 

12) 일본은 1945. 8. 15.을 .패전(敗戰)'. 또는종전(終戰) 기염일로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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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활 (훌察)' ’ ‘파훌소(派出所)’ 용어 문쩨 

。 경찰(훌察) 

우리 나라 경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려 중기 이후 순군만호부(순라문들 

겸하게 했고 조선 시대에논 

우포도청으셨 짜써곱 약적이냐 읍씁을 잡아들이게 했다. 그튀 

포도청을 펴하고 앓분 경 λ]챙윷 환돈 경무청으로 통합됐다. 그 

하여금 대원군과 명성황후 등 

또한 전국 23개 관찰부외 

일본군은 이보다 훨씬 전인 1875년 운양호 사건과 강화도 불평동조약 이후 

부산 인천 원산 동 각 개항지마다 영사(領事) 경찰을 설치했고 뒤 이어 이사(理 

事)청경찰. 고문경찰. 헌병경찰 둥을 설치했다. 

특히 1904년 노일전쟁 이후에는 조선통감이 일본헌병대에 군샤 행정 사법권 

을 주어 우리 농민과 의병들을 닥치는 대로 즉결할 수 있는 처분권을 자행케 

했다. 특히 정챙 막바지 정챙， 칭짱， 정신대 둥 소위 ‘국민총동원령’ 

당시 경찰틀씩 소챙온 쳤 잊윷 수 없다. 

이와같이 

또한대부분 

씬족이 일찍부터 몸서리치던 

호칭으로 시작됐던 것이 

간판을 그대로 걸어놓은 채 그 

그 동안 우리 경찰이 그 숱한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건국의 기초를 다지 

고 공산 침략에 맞서 싸운 호국의 명예를 살리고 새시대에 결맞은 깨끗한 경찰. 

봉샤하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명칭을 바꿔야겠다. 

。 파출소(派버所) 

’파출소 

안을맡아 

알고 있다. 

장서 소재지 안의 지정된 

곳(이회송. 국어대사전)’으렀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고， 쪼 

그러나. 씨 ‘파逢갓’ 싼 이침잖 설싼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에꺼l 

이다. 慶政時代 일봄 굽꿀수의자 훌國繼務處를 두어 이 땅에 왜군 헌영슬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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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여 천국 곳콧의 정~망을 엠L호 감시하며. 힐본 본국에 를홉體 사항홀 보고 

앞71 위한여 설~l한것아 ‘派出f한‘이었다. 현재 싫본에서도 ‘ 00 派出때’란간 

와이 적혀 있고 1f. 그렷게 사욕퇴고 했유을 본따. 

그런페. 198γ.ι.26. (휴)자 용아일보의 ‘독집윷통 새 자료 잖아’란 제목의 

q.음과 갇은 기샤를 보면 ‘i*住所’ 란 발이 나_~.:il 있다， 

당시 마주 安東에는 임시챙부(삿해)의 연라 책임흉 맡은 훗遭局과 財務~램所가 

설치돼 있어 국내로부터 자금의 노앉과 òH폭지사 합 퉁윷 원한 중Jl찬 거;섭유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받주 안똥의 입시것부 財務~住所 宋참사에게 맏겨 놓했다. 

이 용어는 그 땅시 광鳥군인 우리 한국인이 사용한 말이라 할 수 았다， 그래 

서 나는 군국주와 냄새가 물씬 용기는 파출소’ 란 용어 때선어l 우리 한팍인 01 

쓴 ‘派件所’ , 함在所’ 뜻는 ‘못生所’ 란 말로 바꾸어 사용했으면 어떨까 한다. 

8) ‘01씨 조샌 (李R朝鷹)’ , ‘01조 (총朝) ’ 용여 문제 

일본유 1910연(순종3) 8월 22엘에 한국 땅음 칫밟았다， 그 뒤부터 엘불인들 

‘李며願群. 이 갚 용어 는 李@가 나픔 세설 일종씩 잃‘族國짧로 보아 하나 

의 당당한 국가 형태로 ~1정하지 않으려뉴 속셈으로 열본인이 우리 나라블 확 

下사컨 양 01 다‘ 」라하썩 ‘朝騎’ l~l라는 내라이즙n}저 없애버리.Jl자 했었 것이 

다. 그러한 일봄인의 숨은 뭇올 R르고 우리가 ‘李.E(;朝解， 李a=;王朝， 李朝’ 란 

용에를 」때로 용한다는 것은 쩨 나c} 역사에 우관심안 것일 뿐만 아니꽉 제 

역사를 부정하는 격이 된다. 한마디로 맞해 ‘朝解’이냐 ‘李朝.냐 할 때， 우리 

國號늘 ‘李짧’가 아니라 ‘觸蘇’이다‘ 일톨읍 ‘李t\;똑朝， 추Ã;朝輪‘ 李朝.

李朝時ft' 란 말올 쓰게 함으로써 은연충에 자기 나라름 업신여기도록 만들어 , 

용내는 자71 나략에1 대한 생각씨 일어나지 않뚜쩍- 만느는 데 」 숨은 意圖가 

었었던 컷이다‘ 
‘李휩j’란 이 &에를 루르면 3뷰룹수확 서1 나둡 스수룹 업심역기게 된다는 

행;과를 노렸고. 그 꾀에 말려 틀어가서 마침내 자기 냐라를 업신여기는 ;영향이 

생겼다. 

왜로틀이 19101견(경술) 8월 22일에 조선 궁뀔을 ‘李=[룸이라 하여 고종입 

삼올 ‘太祖， c} 양르고， 순종잎금을 ‘뽕조. 이라 울러서 일본 씌쭉으로 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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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려고 조선총독부 안에 었던 및서검열과에서 문정， 초고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때 왜로늘이 고치라고 한 것 중에 으슴이 혔朝 빼뿔’을 ‘李朝로 바 

꾸~ 허가해 주겠다쓴 젓이했마 13) δ1런 잔리대굳 한다떤 ‘램麗’토 ‘王f{;홉麗’ 

또는 ‘王高時代’라 불러야 활 것이다. 

9) ‘신정 (新正] ’ , ‘구정 (흩표)' 용어 문때| 

우리 고유의 세시푹속으딪는 음력 정훨 초양쁨날음 ‘설’， ‘설 1끓.이라 하여 

우태의 고유 명싫로 삼아 왔다. 한사어퍼는 신일(慣닙) 또픈， 달도일(힐써日) 

이따고도 한다‘ 그밖에 原i:L 元표， 元햄， 표j격 , 正物， 年짧， 年頭， 盧會‘ 載

時. 훌훌初. 新元의 어휘들이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디음과 같이 풀이해 놓 

았다‘ 

셜날 : 정월초하룻날. 예로꽁터 우려외 젓 영정로서 셜빔윷 입고. 조강셰게 

차려1] Àh내며 , 윗사딴에게 셰배함， 준받및 〈젤)， ‘긋에대자첸 (이했승)’ 

신정 (짧IE) : 1. 양력설. 2. 새해의 정월e구정 

구정 (홈 음쩍설‘ 음렀 ;성월8신정 

우전1의 jI유 벙절인 설날이 한때 '1959년 무혔’은 이중과세 (二驚遭農)싹 하 

여 끔하였다. 음력을 못 지내게 하고 양력올 쇠게 했다. 

￥h宗 3상년(1 895) 始用太뼈뺨.하기로 정하고 ‘以關뼈 504년 11 철 18일 짧 

五함年 l쩔 1 힐.~ 첫한 이래로 약력을 씨 왔다. 이한부터 땅은 새월이 지나 

면서 우라 고유의 전봉이면서 고유 명절인 우리 ‘설날‘ 은 양력설과 음력설의 

두 갈래어서 힌때는 선낯이 샤라질 위기도 있있애. 쩨냐가 ι칸정’ 어니 ‘구정. 

이니 하여 설날 명절을 갈라놓으려 하였다. 

우2.j는 여기서 그 대양을 쪽바료 얄 필요가 없따. 여 71에갚 일본잎들이 우리 

의 _ï!유 E챔절인 섣날음 못 지대게 하려논 저의(속셉)가 있었유을 얄아야 한다. 

설날인 명실에는 온 가옥이 노여 ai상께 ;'(!-려!] ^l내고 ξ 마을 사랍들이 장자리 

13) .이씨 걷선· 이란 말토 일본인이 오백 년 조선 왕조를 이써들의 황조란 똥인 이씨 조 
’ ‘측 에조(쭈빽)로 찌칭하였는가 하면종황써l흘 이태창(李太끊) • 형성황쟁즙 민 

비 (閔Þè)로 격하시컸던 일본언의 속셈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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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인다. 한마당 잔치에는 온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이루 

어진다. 크게는 온 국민의 단결이 모아진다. 온 마을과 온 국민의 단합과 단결 

을 막으려는 것이었고. 미풍양속인 우리 고유의 전통인 셜을 단절하려는 저의 

가 들어 있었다. 이른바 일정/왜정 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이 전개한 조 

선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위정자들 

은 음력셜이니， 양력설이니， 신정이니， 구정이니 하는 이중과세의 빌미를 잡아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정신， 즉 민족혼을 흐리게 하여 편올 갈라 놓았던 것이 

다. 그 여파로 지역에 따라， 종교에 따라 양력셜 지내는 쪽과 음력설 지내는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는 국민의 대립과 갈퉁올 초래하기도 

했었다. 그 점을 왜정 시대 일본인들은 노렸던 것이다. 하마터면 우리 고유 명 

절인 설날을 일본인들에 의해 잃을 뻔했다. 그나마 우리 고유의 전통인 명절을 

찾겠다는 뼈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었었기에 우리 고유 셜날이 지금까지 이어오 

고 있다. 한때는 정부에서 받l속의 날. 로 정했으나， 지금은 껄날올 공휴일로 

정해 명절을 지내게 하니 찰한 일이다. 전에는 신정/양력셜을 지내던 쪽도 지 

금은 우리 본래의 설날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형면이다. 

그런데. 나는 이 글에서 그 용어 사용이 옳지 않음올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고유의 4대 명절 중 첫번째인 .셜날. 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다는 점 이다. 

그 이름이 ‘설날'j ‘셜’이면 되었지， ‘신정’ 이니， ‘구정’ 이니. ‘양력셜’ 이니 • 

• 음력설. 이니 하면서 둘로 갈랴 부를 필요가 없다. 추석처럽 온 국민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우리 .설날’ 을 지내야 한다. 

얼본인이 우리 고유 ‘셜’을 ‘신정’이니 ‘구정’이니 하여 둘로 갈라놓은 것은 

우리 국민의 단결과 화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숨겨 있음올 알아야 한 

다. 두 개의 용어 사용으로 국민의 D}음을 둘로 갈라 놓으려 한 것이다. 

그리고. 연말 연초의 달력과 사무용 책자 제작에도 ‘신청’파 ‘구정’이란 말 

을 새기지 말아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신정’ • ‘구정 ‘양력셜’ 음력셜 

‘이중과세.란 말들은 버려야 한다. 

10) ‘부락 (部짧) ’ 용어 문제 

전국 곳곳에는 자기 동네를 알리는 간판이나 회관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그 

런데 그 표기가 '00부락(部露)'으로 적혀 있다. ‘부락’이란 용어는 일본식 

말이다. 이 ‘부락(部짧)’ 이란 용어는 일본어약 맥락에서는 일종의 천민(購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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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 λ싹 마짱찜 통첫하고 했다. 소찍 일정 서대 초전총독부익 촉학R로 혼 

식민정부의 善'Í.永助 같윤 어용학자쓸을 한결같이 우리 나라외 마을슬 지칭하 

여 ‘부학· 이라든 용어훨 사용하였다. 우리 나따를 비하(뽑下)한 용써이다.:1 

용어가 일본 내에서는 어떤 풋&로 통용되고 없옵을 철 아는 헥자들이 그 용어 

플 선;생한 데혜뷰 식민5의적 쩨급적 치1I~ 얀èl 의 정딱화를 휘한 의토가 개입 

되어 없다는 성슬 알아야 한다. 

우리 싸라에셔 마을흘 가리키쓴 용씨쿨서 쫓히 ‘부핫’이라든 말을 샤용함에 

나는 쑤선 거부심을 갖늠다. 운여말로 ι아을’ 아면 족아다. 만악:에 마을을 훌午 

큼 적고 싶으벼 ‘촌(村)" 또톤， 촌락 .村짧’ 이란 말흩 쓸 수 였다. 힐본어찍 

부락’ 이라는 말을 일온에서 사용되는 정으로 쑥하고， 운리 나바에서늠 ‘부학’ 

이란 발 대신예 순 우리말 ‘마풍’ 또븐 .촌락’씨라는 용어들 샤용했흐떤 한다， 

에는 소위 일제시대 일똥 식인수의의 쉴식민화빼植ß;;.↑t;)에 7]여하게 될다.:2 

믹하여 이제부터딴 ‘00 부략 ‘00 부락 회판. 이뷰 간판여싸 표지븐 ‘00 
아을’， ‘00 아슬 회관’으로 뇨쳐야 한다. 

11) 찌포(條뼈)’ 훌어 문쩌i 

.해외 피포(編뼈)’란 딸도 엄빌히는 ’왜국 노폭’로 아구어야 한다. 페포 (1훌 

觸)' 의 ‘爾. 는 당의 나라에 붙어서 살꺼냐， 따향이나 따국에서 임시뭇 벌붙써 

삼다는 쫓이다. 수백민 떻을 해아리는 우리 동폭가 외 놔 곳곳에서 영쑤쥔을 엄 

어 당당혀 살고 했는데， 힘시로 벨붙어서 산다븐 ‘교포’한 말은 우습지 싼은가? 

야 지구츄 어디에서 사쏘지를 자렬 것 없이 한 나라 안 핏줄암을 입삭활 돼 

'JJ!포·란 말은 어색하다‘ ‘동포’란 말은 못하고 남의 냐라에 뱅붙어 상던 시청 

외 ’橋뼈’란 말용 아직ii 버리지 못하.ïl. 있으나 안타깝기만 

‘해외 여 행· 이몫 말이 일본엔외 의석에서 냐혼 말이퉁이 ‘해회 교포’ 란 말톤 

싹찬가져다. 우려는 등홈遠‘나 語짧뇨 당당하지 잣환 말칠쏠 굳01 고수활 젓이 아 

니라 활봇되었거나 좋지 않은 발이라변 싼지 말아야 한다. 한 예로 뜯면， “:tf 
f훌8힘 우리 나라에 왔슐니다 • “째마 통쪼 고국에 왔습니다.’로 표현해야 

옴바르따‘ 
일본응 이상과 같은 용에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관농대지진 때의 한국인 

상 사건， 캉제 져용 등에 관한 인력 수탑 문제의 왜곡， 신사참배， 여자 정신때 

장멜， 정*. 공홉 헌납， 로지 약헬， 일홉어 /강써j 교융. 조선어 사용 삽지 



신문에 나타난 일본삭 얄 순화 137 

30여 개의 =t .. Jl 작은 함목에 걸쳐 우려의 역사를 왜곳‘ 은폐닿뭇하였다. 이 

한 것훌은 않두가 s 짧園主義 뼈f찢地政策에서 온 것들씨다‘ 이 때 

윤 우리 한국 역사에 때해 意圖的요슬 우리 역사률 날조， 은폐， 籍張， 美化，

훌曲시켜 왔던 것이다. 

우리 나싹 협사상 90。여 회의 國難(外훌)이 있였는데1 그 한 이상이 

침략 위혔씩 분탕질에 씩한 것밑을 생각할 때， 일봉 군국주씩 쳤략의 

은 ‘표韓論’ (‘細字는 옳은 컷을 위해서 나아가서 친다는 뜻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흘 한5극의 각 방지션어l 걸쳐 간패하게 침락해 

왔음에도 쏠구한고 그에 대한 용어들 쏘;<.1 않았다.~ 대신 保옳， 옳督， 後뿔. 

改훌， 更張. 開化 퉁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의 용어를 썼다. 이밖에도 많은 용 

씩들이 있다. 그리고 앞본씨 한국에 대혔 日帝 뺨짧뺑 政策의 특챙온 ‘조선딴 

말살 평썩’에 있다族01란 “~1 간씩 언어썼， 혈연， 문화， 성치， 

역사를 공통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공고히 결합되어 민족의식이 형성될으로 

써 더욱 굳게 결합된 역사척 범주의 인간 공동체이다 이들은 민족 구성의 요 

소들이다싱제는 1910녔 우력으로 싼짱올 침략하여 殘古하고， 轉짧族의 

구성 요소훌훌 쇼멸시킴우노써 한국 민쭉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쓸한려고 

다. 그리하여 日帝는 무력으로 韓民族의 국토(지역)를 빼앗고 주권(정치)을 빼 

싼아 소멜시켰ú 며 경체를 얘1속시켜 빼싼Jl 착취하했따‘) 

Cooper Ross (1 975)는 λ}람이 헬쫓 짧 때， ii종者에셰 더 댄 것올 

들고， 먼 것을 나중에 든다는 ’나 먼저 원칙 (Me first Principle) ’ 을 세웠다. 말 

(글) 샘‘의 이러한 원칙에서 나는 말(글)을 사용할 척에는 ‘자기 중심의 원리. 

작용한다는 점을 말해 

그 쉬운 보기가韓· 中 - 있 ·러·란 쌍힘 순서톨 능 수 있다. 우랴 측에서 

까운 것부터 먼저 말하는 것이 화용상(話用上)의 보연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뉴 韓 · 日회닦·이며， 얼본측에서는 ‘f3 .韓회담’ R굳 말하거나 적 

있다혀7} 말을 허 글로 저융 띠}는， q힌서 가η}운 것융 먼저 

학고(적고) 먼 것은 튀어i 앓하는(적늠) 업이다. 사랍어 말을 활 때(닐을 쓸 때) 

이 원리가 개인이나 샤회나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더구나 국가에 관 

李짧熙 日數휘뭘 없!뿔줌曲을 갔발한cj-(上， Iþ, 
빼훌빼盧(1986) . ‘日帝 植民地 時代의 遺훌훌’. 신동아 통권 32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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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때한 문셔 표키에는 씨느 냐약든 자국(탱國)희 권익 ‘ 권리 보는. 국익쩔 

우선하는 내쪽의 언어(말과 글)를 사용하는 것이다. 

용어 사용은 그 말을 쓰는 주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별된다. 문제는 같 

뜻씩 말이싹도 각기 나싹마다 자기삭의 표현이 았다는 것율 쌓아야 한다， 

맞의 쓰임이 다르다‘ 말에 때한 이미와 인식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말툴음 정복자. 침략 국가가 만슬어 낸 말이다. 일폼측에서는 아 말뜰 

이 맞올지 몰하도 환과측헤서는 양지 않마. 씨져1 그런 시대는 아니다. 씨런 

들은 바꾸거나 아예 버려야 한다. 국어 순화 면에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지금짜지 [김r: 용써들은 《설본었 측에서 본 잃본석 얄들씨ι.1. 우 2~ 한팍인 

에서 볼 때에는 맞지 않다. 바로 이 점 이 언어 의식에서 본 말의 독자성/주체 

성 문채안 것아다. 얀마디로 위에서 r↓룹 용에들은 누구풍 위한 얄인짜 묻피 

캠다. 휘에서 'Ct른 용어들은 모두가 우리를 외한 것이라기 눴다뉴 일본음 위해 

생겨난 말들이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거나， 그냥 따라서 맹봄적으호 

싼 힐뀔을 써 왔였때. 지급도 않은 샤참들븐 이 샤실도 효르고 위에 7.1적환 

일본식 말들을 쓰고 있다. 우리의 국어 교육과 우리의 민족 精氣와 국어의 자 

종섭을 회복짜71 위해서 우}으~~환식말융은 고쩌 료잡아 쓰거나， 아니연 뻐 

리거나. 적어도 국어사전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체 그런 시대도 지났으니 

댐에서 !:}룬 잃본식 딸들ξ 바꾸거나 아예 벼려야 한다.~것갚 l斗만 찰못펀 

연써 유싼으컸 남을 쁜이다. 이번 말뜸혼 역샤의 중거어 (했據語. Mótκs ’ The­

mOlωuns 

4. 순화해야 할 일본식 말 

이 작에서뉴 우리맘이 야년 특히 일봉식 한자말찌 무분몇한 샤용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 글은 지금 쑤리가 쓰고 있는 얄과 들에서 우리딸이라i 

일붕말이냐， 이훤바 일정 시때에 비롯된 짤못현 말버훗파 

고쳐 바로잡아 보자는 데 었다. 국어사전에서 일본말 찌꺼기를 몰아내고. 우리 

15) 중거어 (Mots Tenouns)는 어휘 구조의 계보와 조칙을 아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된다. 
증거셔와 함쩨 열씌에 (Mots Cles)는 그 샤회와 그 사회에서 써해되는 얀간씩 강정파 
생각슬을 ft현하는 어휘롤적 단위아다. 이 증거어와 열쇠어가 되는 어휘를 통화여 한 
시대의 사회쩌 구뜻릉 설명하려고 뚫出해앤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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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살려야 한디는 취지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함부로 쓰지 말고. 

가려 써야 했 말과 글씨 였음을 알야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어에는 알게 모르게 일본말과 일본 말투가 많 

이 스며들어 있다. 일정/왜정시대에서 비롯된 일본말의 찌꺼기와， 일본 글을 

장못 옮기는 영}정에서 짜거에는 없썼덩 이상한 싼휴가 생겨냐 잃상의 글에서 

뜻밖에 자주 씌쓰이고 있능 경을 발정확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에 스며들어 있는 일본 낱말의 사용은 적절한 

우리말로 바꿔 쓰변 화지마， 일본석 문칫 표현은 우리말을 비홀써지게 하F몇 

사둘러 바로캅지 않으떤 얀펀다. 혼양l 앓본말은 우썩딱과 어솥이 강아 일본 

에 따라 마+잡이식 일본어 번역은 우려말을 망가뜨리는 주법의 하나이다. 0] 

체 그 구체적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싹점에서 일안탈 특히 , 헌혼에 종사영까f 여러분월이 우리석악 

(글)이 。}녔 일본식 말〈짤)윷 검토 없이 야구 λ}혔}는 점을 지쳐하여 그 

올 촉구하고자 한다. 

아래에 우리식 말이 아닌 일본식 말의 예를 들어 • 각기 그 말들의 내력을 밝 

면서， 해Q생F는 말의 오륜쪽 화실 방향겼갚 우리식 쌓i장 1:l}꾸어 

다. 

바람직한 국어 교육과 국어 순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했으로는 왼쪽외 섣혼식 말흉 하따고 우리칙 사용해 컸 

바란다. 

。 해외 (성활i-l • 외국 (外國)/ 국외 〔國外) , 재외 (在外)

。 해외 여챙 (海外旅 ‘ i 외국 여행 〔外國旅行〉

‘해외 (海外)’ 란 말은 우리식 말이 아닌 일본식 말이다해외 여행.은 말 그 

때로 바다름 캔너 다른 냐짜， 즉 외곡훗 여행하논 됐다. ‘해회·란 말 사용에 

문제는 요같날 우è1 냐양 사람룰이 앓본인의 션써 의식에셔 나온 ‘해획”한 

발을 검토 없이 그냥 맹복적으로 쓰j 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외국) 

를 가려면 반드시 바다률 건너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 여행핸 것을 海外 여행 

여라 한 윗아다. 그러나 때흡에 닿아 있는 우리 냐와 같은 ;성우는 국외 여 

꼭 바따찮 선너야 하는 해외 여행이 아닐 수뚱 있다. 즉 ’해썩 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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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섬나라 일본인들의 언어 외식 구조에서 나온 일본식 한자어이다. 

지금부터는 우려들이 ‘해외’란 말은 .외국. 이란 우리식 말로 고쳐 바로잡아 

사용했으면 한다.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국내와 국외를 구별하고자 할 척에 

는 ‘외국’ 대신 ‘國外’로 말해도 된다. ‘외국’이란 뭇에 해당하는 말을 굳이 

‘해외’ 란 말로 표시할 펼요가 없다. 그런 돗에서 ‘해외’ 란 말이 틀어간 표혐룹 

은다음과 

1. 해외 
느;까‘ 
11-' 

2. 해외 

재와 

연수 • 외국 연수. 해외 

/::~츠. 

해외 공관(장) • 외국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해외·란 명칭이 들어간 정부의 기관 명칭들은 고쳐야 

한다. 이를테면 “해외개발공사 • 외국개발공사， 해외공관(장) • 외국공관(장). 

재외공관(장). 해외문화원→재외문화원， 외국문화원” 따위다. 

한편 ‘해녀 (海女)’ 란 이름도 일제 시대 일본인이 부른 말이다. 쩨주에서는 

원래 ‘잠수(灌觸’로 불렀다.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면 ‘잠수· 

라 했지. ‘해녀·한 만혼 툰치 횟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해녀’한 할용 힐제시 

대 일본이 챙효떤 받을 일뀔씬잉} 언에 의식화 경향에 따라 불려 

래서 ‘해녀’ E않 일본삭의 말윷 짤 젓이 아니라 원래 제주말인 

되찾아야 한다‘ 짝어사꺼에 ‘장수(擔樓)’를 ‘해녀의 딴 이름. 

도고쳐져야 

3. 해녀 

。외지인앙4地/시/ 내지인(內地)J • 외국인， 내국인. 

。 일본 (에) 들어간다/ 일본 (서) 나온다. • 일본에 간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철못된 말써이다. 왜. 남의 나라(외국)에 가는 것을 ‘들 

어간다’하며， 제 깅1-따 냐하)에 돌아오는 것을 ’나옹다’고 하딴까? 치냈 

날 일본이 이 땅용 침않하C악 짱차 ‘ 지배하던 시대에 조선 총독부 

族들이 조선유 ‘外地’ 얀 식만지 φ] 고， 저희네 본토인 일본은 ‘內짧‘ 

본 사람은 ‘얘져kλ‘ α 우~씩 쏘선 λ}람은 .外地A’으로 불러 

것이다. 그원고 끄 찌 ι內健 웰’라 짜여 一視同仁이니 뭐니 하I성서 觸 B

선일체’란’말도 內는 일본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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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의 언어 의식 구조에 따라 “일본 들 

어간다 “일본서 나온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제 고장 제 집에 갈 적엔 .들어 

간다. 함이 저들로서는 당연히 옳은 말이었겠으되. 우리 나라 사랍이 덩달아 

‘일본 들어간다”합은 주객전도이다. 이는 과거 일본인들이 內地人 e 外地A

하던 말을 따라 하던 殘影이다. 이는 주객전도된 의식이요. 정신 폼j錯이다. 지 

금의 우리로서는 이런 주체성 없고 업신여기는 무분별한 말써를 삼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자어로 獲日. 樓美니 하는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말들은 좋지 않으니 쓰지 말아야 한다. 

。본인(本)J • 나/ 저 

。본고(本積) • 01 글， 이 원고， 이 논뭄 

‘우리 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貴國)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본인(本A)은 통석@홉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 라 

는 한 일본왕의 언어 속임의 인사말이 기억난다. 

이 표현을 놓고 한 때 논란이 많았다. 여기 인용한 말 중 ‘본인(本A)’을 비 

롯한 ‘본부(本府)’. ‘본도(本島)’， ‘본고(本觸)’ 따위의 말들은 모두 일본투의 

영향을 받아 일본식 표현대로 따라 쓰려다가 그런 꼴이 되었다본부(本府)’ 

는 일정시대 조선총독부를 지청했다. 이같은 말들에서 ‘본(本)'은 ‘日本’ 이라 

는 돗이 담긴 조어이다. ‘본(本)' 이 들어간 이러한 말들은 일정시대 일본식 교 

육 현장에서 생긴 어휘들이다. 그 당시 일본인과 일본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의 

일인(日}J[니뽕 (Nippon)] 정신이 담긴 말들이다. 日A들은 겉으로는 다태마 

에 (健빼)로 말하고 있지만 속셈은 실리를 찾는 혼네 (本音) 정신이 강하다. 일 

정시대 京城師範學校니 京城語니 하는 식의 ‘京域’은 일본 동경(東京)의 京을 

우리 首都名에까지 붙였다. 지금 정부가 광화문에 있는 중앙청 (구조선총독부) 

과 서울 시청의 건물이 日本 글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하여 중앙청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일본 정신이 들어 었어 우리의 

민족혼이 흐려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말 샤용에도 이러한 나라 정신이 들어 있다. 이 기회에 이러한 일본 정신 (소 

위 일제 식민지 교육)이 담겨 있는 일본식 말들은 버리고 올바른 우리식 말로 

살려 사용하자는 것이다. 한 예로 “본인도 모르는 혼인 신고”는 “자신도 모르 

는 혼인 신고”로 “本觸의 목적은 ‘이 글/원고의 목적은”으로한반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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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제주모의 위커‘은 ”우리 냐따 (c~한민국》셰써 제주도씨 휘치“로 왔현체면 

훨씬 우원 낼이 살아싼따. 좀더 떳붉α1변 나는 ‘봉언’ 은 우원삭씌 ‘나’ 

자신을 낮출 때는 ‘저.로 말하는게 좋다고 본다. 

어찌보면 위에서 지적한 일본식 말들은 한 시대의 ‘중거어 (置據語). Mótos 

Temouns' 풍 남을 뿔이때. 이 71회에 일본 쩡씬여 들어 없쳤 이런 말툴융 버꾀 

고 총츄 작t 리식 

。~람념효I (忘年會) • 송년회 (협年會) , 해혐내기 

망년회(忘年會)학 l쉴음 원래 우리의 언어 사휘에서 발생왼 섯이 아니다. 일 

본의 한자말에 침투되어 쓰인 것이다. 忘年의 올바른 뭇은 ‘;훤年之交. 라 하여 

연령에 듀1애받지 않:긴 햇어진 우청 얹는 친::r.한 훗으로 졌언 쌀인데， 휘에 일 

본에서 그 뜻을 외팍째 ‘忘年會’ 만들어 용 것셜 우리 나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뱅목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방년회’라는 말 사용은 

그 룻으로 보아도 시대에 맞지 않는 퇴폐풍이 깔린 말이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일이따‘ 한 해릎 보내면서 송구영신(送흩않新)의 반성짜 새로운 각오씩 훗 

으로 가까쯤 친구나 직장 동료 간에 모이는 자헥에서 퇴해척입 뭇이 텀깅 양 

년회·란 일본식 말을 쓸 것이‘아니라， 뜻도 맺고 어울리는 ‘송년회(送年會)'. 

‘송년빙앤. 이나 순우리핫식인 ‘해눴l찌기’로 고처 사용할 켓흡 제안한다， 풍년 

연말부썩용 제발 ι빵1녕화. 란 말은 쓰지 말았￡변 한다. 이 앓파 관련치써 쌍 

중(忘中)‘ • ‘기일(용日)‘ 따위의 일본식 말도 우리식의 ‘상충(喪中)'파 ‘제일 

(聚日)’ 또는 ‘제사(혔Er 란 말로 사용하면 좋겠다. 

。삿(張本λ) 용 쿄|수 (짧쩔 쭈모자 

‘장본안. (張本A)븐 중국식 한자밥로서 그 똥이 우리에게논 천와(짜밟)된 것 

이다. 

이 띨외 출전은 Q) 빼具其事 옳용홉事張本(양며春秋傳) • φ 옳來世張本(自톰 

易 詩)에 나오는 것이다.Q)의 경우는 ‘본래 주장함， 근본적으로 베품’ 이란 돗 

이고， 경우는 ‘환꽤의 주창’ 얀 좋은 뭇요로 짝이었다‘ 01후 

本)이딴 광을 우리 나랴양 일본이 차용하여 쓰띤서， 그 뜻여 쓸:;t}냐 말의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사전에는 .장본인’ 은 ‘나쁜 짓의 괴수(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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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라는 뭇으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장본인’이란 말은 나쁜 일에 바탕을 베 

사람이다， 짝 주동자‘ ε 자. 괴수〈웹홈)를 가려꿨다. 그런때 이 말이 

찰못 쓰입다. 

기. 3. 1웃통의 배호 주도 세력홉 이룬 장본인 중에는 

L. 인또사쌍의 머리에 확립정신썩 기을 내원 챙환인이 깐띠빠 한다. 

이쯤에 이르언 이같은 표현이 몹시 거슬번다. 

그리고 혼히 ‘장본인· 과 ‘주인공’ 의 두 낱말을 사용함에 혼동을 하고 있다. 

C. 그 미탕(美談)이나 화제의 장본얀이 누구인까 

2.. 그 화제와 미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C과 같은 표현은 찰못된 것이고.2.의 표현은 바르다. ‘장본인·이란 낱말은 

않은 의풍 지니고 있오니， 좋은 씩 01로 쓸 수 없는 말이따‘ 쭈 낱말외 

사용에 유의 없.Q..면 한다. 

。(의견들힘 (收했)하쩌 • 모아， , 수합하여 

‘수렴 (收敵r 의 못이 ‘모을 수. 거둘 수’ 에 ‘모을 렴 , 거툴 렴 澈)’ 이다. 원 

래 ‘수렴’ 이란 말은 돈이나 물품을 거둬 모으거나， 세금을 징수한다는 뭇이다. 

命敗했(백관에꺼l 명하여 껴뛰릎δl기 시작했다)를 보아찮 셔l금이나 

(頁動)윷 삽들인다능 뚱이다. 

국어사전도 이와 비슷한 뭇풀이에 .방탕한 샤람이 반성하여 오묘라옮’ 이란 

뜸까지 추가하갔 있다. 따라서 ‘民意냐 봤유 사람의 이견을 수렴하여’의 표현 

딴의나 씩검윷 돈이나 서}급처럼 거쭈써늘인다는 강제생을 띤 딸이 완다. 어 

찌 빈의/의견을 거둬들인안 알인가? 그리..i!. ‘收옳k 이단 글자도 어웹다. J않敵 

을 J&敬으로 적기도 하고 數을 ‘검’ 으로 읽기도 한다. 아무튼 뭇도 좋지 않고， 

그냥 쉬훈 우리말효t “만끽를 모은다 아니띤 

”가 한결 점않고 쉬운 챙 ò] 다. 

。 입장 (立場) • 처지 (鷹뺑) • 태도， 견해， 쪽 

쑤손 성명사 같은 글 제옥에 “우리의 닙쨌(λ場) ... …”야니. ‘나위 입생(立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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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하는 ‘입장(立場)’은 우리말이 아닌 일본말이다. 광복 뒤 이 말이 일본말 

이라 해서 문갔부씨서 낸 “우리말 톤굳 황기" (1955) 채예서 ‘쳐지 (處地)’ 란 

쓰자고 한 책이 있다. 그런데 샤입간 쐐 ‘입장’이한 쌀윷 f고 있는가? 

말을 대신활 

기. 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하다. 

L. 아버지 업창에서는 ... 

c. 부시는 폭동에 

2.. 현 교짝 

밝히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과 L은 ‘처지. 냐 ‘쪽’ 으로 쓰면 되고.C과 E은 꽤 

도’ 로 쓰면 바른 우리밥 표현이 된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른 망로 써야 할 

똑같이 ‘영장’만 쓰고 있는 태에토 문제가 있다， 잃환뒀찰 따라 쓰는 

의식 문차 있와 굳어진 발 쟁에 갇혀 있는 짤 벼풋αl 문제이다， 

쏠지 않은 언어 관습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말을 살리토록 하자. 

。역할(장뽑~) • 구실， 할 일， 노릇， 소임 L所任) . 역(投) . 

이 ‘역활(짧쩔’ 야싼 냥말도 일본씌 

ì. 대학의 역얄 

L. 부모의 역할 

c. 대학생이 해야 할 역할 
2.. 춘향의 혁헬윷 얄아 • 역 

이러한 표현에서 η온 ‘소임 (所任‘흘 ‘구실 또는 ‘노붓， c은 구실 

아니면 소임으로. ξ는 역 (投)으로 쓰i션 쏠읍 우리말 표훨이 띈다. 앞뒤 상황 

에 따라 어울라는 말을 찾아 쓰면 될 것이다. 굳이 ’ 역할(짧劃) .이란 일본식 

한자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상담(相談) (面談) . 상의 

‘상담(相談) .은 학교의 .교육상담·이나 ‘상담실’동의 말에 보편화 되어 념랴 

쓰이고 있다. 이 말도 실은 일본식 한자말이다. 원래 전통적 한국 한자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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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한다. 원래 우리말로는 相훌， 훌論， 協

議， 問議 들의 낱말이 있으며. 面談이란 말도 좋을 듯하다. 팡복 이후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퇴치 운동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일본식 

한자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있었던 고유 한자어를 누르고 일 

본식 한자어가 통용되는 예를 남기는 경우이다[심재기 (1982 : 46 47)]. 

。혀|존(훌存) • 님. 님께， 청람 G좁賣). 질정(뽀正) 

국어사전에는 ‘혜존慮存)’을 저셔나 작품을 남에게 줄 때 받아 간직해 주 

십사.의 뭇으로 ‘받는이의 이름 밑에 쓰는 말.로 풀이해 놓았다. 그런데 일본 

말에 惠存(게이손)이란 말이 었다. 일본 廣離典에는 ‘제발 손 가까이에 놓아 

주십시오이다. 이는 “삼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뜻이다. 어떤 이는 

‘·받아서 서가에 꽂아 주십시오란 돗으로 ‘삽가(揮架)’ 란 말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옳 체시한다. 한현 누구누구 선생 아감(雅훌)이란 말을 쓰지만 글자가 풍 

기는 룻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무튼 “000 선생 惠有f이니. ‘000 군 惠存’
은 아둔하고 멍청한 제자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바보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惠存， 惠훌(높은 분께 드릴 때 썼음)보다는 “청람(淸홉:) , 

질정 (lltlE) • 님께’들로 적기를 권장한다. 

。(목적을) 도모(圖뚫)하고자 • 꾀하고자. 이루고자 

。(-라고) 사료 (思料) 됩니다. • 생각합니다， 여겁니다. 

나이 드신 식자충 사람들이 이 말을 즐겨 쓰는데 이 분들은 일본식 교육에 

젖은 탓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분들은 ‘생각합니다.란 말보다 ‘샤료됩니다.란 

표현을 점잖은 높임말로 여기는 모양인데. 이는 한마디로 찰못된 생각이다. 

。 학부 (學部)와 대학원 • 대학과 대학원， 

。학부제 중심 • 대학 중심 

대학교 4년과 대학원을 구별하여 말할 때 혼히 대학 4년을 ‘학부(뿔部)'로 

말하는데 • 이 또한 일본식 표현이다. 그냥 꽤학. 과 ‘대학원’ 으로 말하면 펀다. 

이는 기성인들이 퍼뜨린 영향이다. 기성인들의 언어 사용에 철저한 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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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것 같다. 

。 학부형 (學父兄) • 학부모(훌父母) 

。왼고지 00 매(板) • 원고지 00 장(張) 
。 촌지 {-q.志) • 촌성 (\j"誠)，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조선조 시대 임금이 쓴 

기타일본씩 

그밖에도 지적활 일본식 말들이 많지만 지면 사정상 하나하나 설명올 다 하 

지 못하며 . 일반 언론인들이 혼히 샤용하는 일본석 말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 ‘의 ‘와의 (과의)’ . ‘에의 ‘로의 (으로의)’ , ‘에서의’ 로서의 

(으로서의)’ , ‘굳부터의’ , ‘에톨의· 퉁을 남용하는 것도 일본말투의 C영향으물 

보인다. 

@가울의 

@처가의 

@당부의 

@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난 후 • 서로 

@ 통일에의 염원올 담고 • 통일에 대한 

@ 우등생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걸집이로서 구설 

@ 나로부터의 • 나부터 

둘째， ‘-에 혔써서. 릎훤보 

‘에서.로 

@급변하는 

@ 문학에 있씩서씩 

언본말투를 그대로 따라 쓰는 만에더. 

것이다. • 인간에게 

영원성과 가변성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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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다’ 되다 ‘되어지다 ‘불리다’와 같은 피동보조사의 사용을 

들수 있다. 

φ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밝혀야 

@ 세계의 관심 이 한국에 모아지고 있다. • 모이고 

@ 국정교과서 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 폐지해야 

@ 구덩이에 매장되어진 채 발견되었다. • 매장된 

@ 이러한 점은 극복되어져야만 한다. • 극복되어야만 

@ 황금시간대라고 불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 말하는. 부르는 

이밖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리말 속에 파고 들어 온 수많은 일 

본말과 일본식 용어와 외국말과 외국말투를 볼 수 있다. 외국말의 홍수 속에서 

더렵혀진 우리말과 우리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말다운 글을 쓰려는 노 

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5. 방송 • 신문의 오용 표현파 순화 

언어는 하나의 상징적 수단이며， 의사 소통의 매체이다. 나라나 사회가 혼란 

스럽거나 어지러우면 언어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진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언 

어 생활에도 잡스럽고 그릇된 표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언어 오용의 유형에는 1)발음(음운)의 오용. 2)어형외 오용. 3)어휘 사용의 

오용. 4)통사 구조의 오용. 5)의미의 오용. 6)표기법의 찰못. 7)외국말 번역 

투의 오용 퉁이 있다. 그 밖에 8)誤分析. 9) 와전(짧傳). 10)엉뚱한 말뭇의 

넘나옮. 11)말의 실수. 12)오해나 오판에서 오는 철못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오용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방송 • 신문에서 혀다하게 나타난 

다. 이로 인해 우리 국어가 오염되어 혼탁하다. 방송 • 신문에 나타난 국어 오 

용 표현을 일일이 지적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 동안 TV 방송과 신문에서 조사 

한 것들을 골라 탓해 보고자 한다. 

16) 禹寅燮(1978)에서는 국어 오용 표현의 유형을 11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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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 관계-단어 션돼의 오용 

장에서능 주로 낱짧 의미떤에셔 본 낱1강 공기 짝체의 오용 윷현을 지적하 

고자한다. 

가 발옳 하거니 쯤올 쓸 째， 그냥 딴써룹 나형한r:l 해서 방과 글이 씩는 

게 아니다. 앞뒤 말과 글의 못이 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 관계에 

맞야얘 한다‘ 연어학예셔 공기 깅}체 (共起關쨌， Cooccurrence Relation) 011싼 @ 

나 문장씩 호응， G한단어나 눈상의 일치.@어휘 성객의 처l한/제약 룹아 있 

다. 이를테면， 

1 , 그는 그녀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L. *그논 때일 흉191가 있다I 잊었뎌， 

이 두 문장은 특정한 보문소 (Complementizer)와 특정한 동사의 공기 관계나 

제한왜 한 예이따” 두 j 소 간에 나타나는 선택상의 써]한은 공 제한 

(Restriction)에 놓인다. 그래서 L을 비문이 된다. 

우리가 글흘 쓸 때논 이러한 어휘의 공기 관계를 놓 고려해서 앞뒤 문작의 

살i혀서 올바른 표헨이 되도쩍 해야 

한 시에 화재가 발생하다. 

ξ. 안전 사고 예방에 주의하차. 

U. 주택지로서뉴 면적이 가항 많다II 한다. 

E은 ‘새벽·과 한 시’가 시간 ‘개념이 맺지 않다. 2.은 ‘안전·과 ‘사고·가 

[/ ‘면적’싸 많다’능 우 어힘쩍 풋이 어윷껴지 않치얘 틀린 푼장이 

이처럼 우벼자 말을 하꺼나 늘슬 쓸 때어l늠 이러한 여휘의 농지관계플 iJ..려 

하여 말과 블을 사용해야 한다. 발과 글의 암뒤 관계름 살펴서 적절한 어휘 선 

해야 옳바른 표협이 된다. 

) 새벽 한 시에 화채가 발생향다， • 새벽에 / 한시에l 

※ 새쩍팍 한 사자 시간 7N냄 01 맞지 응옹용. 
2) .안전 사고 예방에 주의하자. • 샤고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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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지로서는 면적이 가장 많다고 한다. • 넓다고 

4) 이 달 말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 접수하고 / 받고 

5) 참으로 대단한 미모률 가지셨군요 • 미모이군요 

6) 지금 제주의 날씨는 맑고 있습니다. • 맑숨니다 

7) 내일은 비나 소나기가 오겠다. • 소나기가 오겠다. 

8)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올 갖추다. • 여러 가지 품목 / 다양한 품목 

9)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석하다. • 대다수의 

10) 한줌의 여유도 없이 살아 왔다. • 잠시의 

11) 한국이 아르핸티나를 따돌리고 8강에 합류하다. • 쩨끼고옐어내고 

12)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족을 돌보다. • 위로하고 

13) 부족한 주차난올 해결하고자 • 부족한 주차장을 / 주차난을 

14) 그녀의 모습이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다. • 뇌리에서 

15) 매학기마다 신청한다. • 매학기 / 학기마다 

이상은 의미면에서 찰못 쓰인 표현들이다. 말과 글은 의미 호응이 이루어지 

도록 써야 한다. 

。바라겠습니다 • 바랍니다. 

“00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휴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 

다.’식의 말을 자주 듣는다. 파라겠습니다·에서 ‘겠’은 회망의 뭇올 지닌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퍼}라다·는 말 속에 !겠·이 들어가면 같은 의미의 말이 

중복되어 의미 중복으로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는 마치 ?희망하겠습니다 

‘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어색함과 같은 이치이다. ‘회망하다’. ‘원하다·라는 

말 속에 ‘겠’ 이 지니는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바라겠습니다.는 바랍니다’로 아니면 “제출해 주십시오’로 바로잡 

아야 한다. 자주 쓰이는 우리말에서 혼동하여 말들을 찰못 쓰는 경향이 많다. 

정확한 언어 습관을 갖도록하자. 

2) 뜻이 겹치는 그릇된 표현-언어 잉여 현상 

낱말이나 문장이 앞 뒤 못이 겹치는 한자어 표현들을 혼히 보게 된다.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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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군더더기 식의 뭇이 겹치는 표현을 ‘언어 잉여 현상’ 이라 한다.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가)10월달. 토요일날. 당일날， 역전앞. 약수불， 해변가， 처가집， 여가시간. 

현안 

(나)10월， , 약수， 바닷가/해변， 처가. 여 

(가)와 같싼 표현에서 한외 우al말의 룻이 겹쳐 있어 어색할 

비경제적 표썰어어서 이찰융 짤끔씬 우리말로 보기는 어렵다. 이 

언어의 영여 

(가)는 (나)로 표현함이 훨씬 칼끔하다. 이러한 의미의 중복이 단어에 국한 

되지 않고 구나 절로 자꾸 확산되어 간다. 그러한 실례는 다읍 (다)와 같이 나 

타난다. 

(다) 넓은 광장， 밝은 명월. 남은 여생. 같은 동포. 가까운 측근， 마지막 종 

점. 다 ι1않 쏘쏠，뜻한 용정， 사랑하는 애인. 어려운 

야생화， 

(라) 결실융 냐， 소짝윷 영 짜정을 거치다. 시범을 보이다， 

다. 계썩 이어따‘ 꽁강올 끼다. 무수히 많다. 부드렁 

이 낭다， 향락을 즐기다. 과반수를 

잡히 다， 봄엉 이 술어 있다 ..... . 

(다)는 병사구로 된 구성이다. 댐은 광장. 따돗한 온정” 속에 나타나는 “광 

장(廣場) • 온정 (溫慣)’은 각기 N넓은 마당， 따뜻한 정”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 

므로 그 앞에 법은”이나 ‘따돗한”을 덧붙여 쓴다면 못이 겹쳐져 군더더기식 

표현이 된다. 나머지 표현들도 한결같이 찰못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x 았어} 셉L은 쌓윷 떼어버린 “닥엽. 명월， 여생， 

인 “결실， 

여기에 각기 

으로 써야 깔끔하다. 

, “결실을 맺다. 과정을 거치 

“열매를 맺음. 절차를 거칩’ 

쓴따면 그 못이 겹친다. 이러한 

말에 쓰인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사구와 총사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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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할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가령 향락을 즐기다. 복병이 숨어 있다. 

는 향락에 빠지다， 복명이 있다”로 써야 한다. 

3) 태(態) 표시 - 이중 피동형 

@ 그 일이 쉽게 찰 되어지겠습니까? • 되겠습니까? 

@ 나무가 고사되거나 뿌리째 뽑혀져 나가 멸종 위기에 놓이다. • 고사하 

거나/뽑혀 

@ 누구나 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씌어져야 한다. • 씌여야 

@ 그것이 요청되어진 / 수용되어진 지 오래다. • 요챙된/수용된 

@ 그녀는 빨간 옷에 비해 훨씬 옹순하게 보여졌다. • 보였다 

@ 제주대학교에서 조사된 자료는 충격적 이다. • 조사한 

※ “하다/되다” 사용 주의 

4)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 우리의 바램은 오적 통일이다. 그것은 저의 바랩입니다. • 바랍 

@ 출생 년월일. 결혼 년월일 • 연월일 

@ 최고의 합격율 • 합격률 

(모음이나 L 받침 뒤에서만 “열/율”로 적는다. ※ 가열. 선율) 

@ 푸드덕거리며 날으는 새를 보다 • 나는(飛) 

@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허며 • 부딪치며 

@ 푸르름의 오월 • 푸름의 오월， 푸른 오월 

@ 어문정책 주무부서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 주무부서로서 

。 하나님 (말씀) • 하느님 (말씀) 

벌을 쓰는 사람이 입자다라고는 하지만. ‘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사 

랑이시다는 말에 우리 모두가 무감각이거나 언어 不感효에 걸린 모양이다 . 

. 하나님’ 이란 말 자체가 문법에 어긋나고， 종교적인 신앙변에서도 문제가 된다. 

우리말에는 두 단어가 결합할 척에 일련의 법칙이 따른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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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닙 • 야드님. 딸+님 • 따님， 솔+나무 • 소나무 따위다. 

01것은 선행어의 받집 2. 01 탈확한 음운 혁화이다. 
마찬가지로 “하늘 + 님 • 하느님”이 된다. 여기 하늘은 天을 뜻한다. 그런 

더] “하나 + 넙 • 하나녔’이란 단싹 형정쏠 예외로 친q. 하떠라도 우려 

에서 ‘하나’ 란 數랩에 .님. 이 붙는 경우는 ‘하냐님. 뿐이다. 수사에 ‘냥. 이 붙 

율 수 없다. ~~1띄고 .하냐님·으릎 갔수하는 갯은 종갔 신앙변에셔도 독셋쩌인 

점아 강하게 풍진다. 요식 하나라늠 唯-‘神외 개념우쇼 자기 종교(신앙)안이 

최고요. 다른 종교(신앙)는 異端神으로 보는 인상이 짙다. 어떤 종교(신앙)이 

든지 산앙에는 우열이 없읍 수 없 똑같옴 것이다. 쳐내친 추짱완 독친쌀 낳 

는다 . 

• 해느님.이 야닌 ‘하냐년’은 팍씨 어법에 써긋날 뻗 시니라， 분명 찰못흰 말 

이나， “하나녕응 사랑이서라”보’댁 늘 “하'-넙섭 사랑이사라”는 앞。l 김은 집i!j 

의 말씀에 더 적합한 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회에 한번 쯤 고려해 보기 

바른 운장븐 쓴다는 켓유 국어찌 통사 구칸에 맞는 뭇장을 11-깐 일뿐만 야니 

라. 표준어를 사용하 . .ï1. 쌓춤법에 맞꺼l 적는? 껏까지를 표합한다 앞음이 

낱말이나 어미뜰을 잘못 표기하여 의미에 혼란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특히 국 

어회 에미에는 ‘든지’없 ‘연지’， ’E로.와 음으로’， 잖서’와 잖써’ 퉁짜 같 

이 유사한 형태가 공존하:il 있는데， 이들 어미를 표기활 때 주의해야 한다. 

앉어 

(的) " 

적( 的)’음 봄디 중낙서는 디’나 ‘더·라고 하여 

컷 ;귀한 컷 (實的)

:나의 책 (我的뿔) 

(으) 디 : 달림 이 빠름 (走的밤9 

이 : 우평 배탈꾼/α1 (送탐的) 

제 • (으}혹 ; 똑바르제 , 곧바혹 (-直的)

따위로 쓰인다. 그것을 일본서는 페키·라고 하여 -의다움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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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위 돗으로 “귀족적， 논리적， 문학적， 비극적. 소극적. 영적， 질적， 철학적， 

평화적’들처럼 숱한 일본식 한자말을 만들어 쓴다. 다음 예문에는 ‘ 적·을 너 

무 남용하여 좋지 않다. 

모더니스트척 역λ}관이 거시적이며 총체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주의적이 

라면. 포스트모더니스트적 역사관은 미시적이며 단편적이고 실중주의적이며 현 

실주의적이다. 

。 ‘및’ 남용 

주간 업무 및 계획 및 조사 보고서 및 연구 계획서 

빚’은 〈及 미치다 • 및〉에서 온 말인데， 빚.을 남용하면 거슬린다. 

。 ‘것’ 남용 

@ 장관 지시사항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유입된 외래어나 외국어를 순화함으로써 이들 어휘들이 국어 속 

에 정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 • 있을 것임. 

@ 불교 사찰 탱화 도난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 

도되고 있는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고 비지정 현황 파악을 철 

저히 하여 지정이 휠요한 것은 지정토록 할 것. 

※ ‘것’ 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좋지 않다. 

@ 외래어나 외국어를 순화함으로써 이들 어휘들이 국어 속에 정착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방지하게 됩니다. 

@ 이제 전 인류에게는 멸망의 종말이 오게 된 것이다. 인간이 행한 악으 

로 얻게 된 질병(에이즈)이니 이를 천형(天7flJ)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것’ 이 찰못 쓰인 경우이다. ‘것’ 샤용에 유의하도록. 

。 ‘문화’ 단어 남용 : 폭력문화， 퇴폐문화. 향락문화， 안전문화 

어째서 폭력. 퇴폐. 향락. 안전이 문화란 말인가?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말의 남용， 단어의 남용을 삼가야 한다. 말은 필요에 

따라 절도가 있어야 한다. 말이 해프면 좋지 않다. 말은 진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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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즈음 방송과 신문사가 앞장서서 온갖 외래어와 외국어를 그 어원 

도 뭇도 찰 모른 채 모호한 외래어를 닥치는 대로 쓰는 버릇이 극에 치닫고 있 

다.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슈퍼선데이， 스포츠뉴스， 논픽션 30. 앙코르 베스트극장. 헤드라인 뉴스， 

와이드뉴스 .. …·’ 

이상의 일본석 말 사용과 그릇된 표현들[국어 오용 표현]은 국어 순화면에서 

정화(홉化)해야 한다. 

6. 언어와 사고(思考) . 말과 정신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 상호 연관성이 있다. 

칸트는 “인식이 대상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켈은 인식을 결정한다고 말 

하는 이도 있다. 말은 사람의 생각(정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단순한 기호(도 

구)가 아니라， 사물과 사람의 의식 중간에서 사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람의 

의삭(생각)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말은 마치 색안경과 같다. 

색안경의 색깔에 따라 보이는 사물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말에 따라 샤물을 인 

식하는 모습이나 태도가 달라진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또한 말은 쓰는 사람의 의식구조를 이꿀어간다. 그래 

서 말씨가 일그러지면 생각이 빗나가고. 그러다 보면 행통마저 올바름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언어를 갖고 있어서. 즉 언어 사용 능력이 있어서 @ 

인간이 모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인간이 살아 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고.@ 인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고.@ 자기의 의사(감정)를 표현할 

수 있고.@ 기억 이나 지식을 축적하고 복잡한 事像을 추상화할 수도 있다. 언 

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들은 앞에서 

다룬 일본식 한자말들과 언어 오용들이 우리말에 끼치는 영향과 그 말들을 쓰 

는 사람틀의 정신(사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Descartes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 (Cogito Ergo 

Sum)라고 했고. 심리학자 올슨(이son)은 발의 사용으로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글의 사용으로 인간은 文明化된다고 하여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말했다. 그 

래서 인간은 언어를 창조하고， 언어로써 문병을 발전시키며. 언어 사용 능력은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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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언어와 생각/思考의 상호 관련은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언어 없이 

도 생각/사고할 수 있는가? 사람과 언어의 관련은 어떤 것인가? 

이 점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다. 사람과 언어의 관계， 

언어와 사고/생각의 관계에서 언어관(言語觀)과 사고관(思考觀)에 관한 관점을 

보기로 한다. 먼저 언어관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언어가 

사회적 교섭을 위한 사고의 도구(道具)라는. 즉 언어는 사람의 憲思 전달의 도 

구(매체)라는 언어도구관이다. 이와는 달리 사람의 생각/사고가 언어를 반영한 

다는. 즉 사고가 언어라는 언어일체관(言폼뽑觀)이다. 그리고 이 견해와는 

반대인 언어가 생각/사고를 반영한다는， 곧 언어가 사고라는 언어형성관(言語 

形成觀)이다. 여기서 언어도구관은 언어를 사람의 意思(사상 . 감정 둥) 전달 

의 수단인 하나의 도구 (Instrument)로 보는 것이고， 언어일체관은 사고가 언어 

를 반영한다는 사고 중심의 견해이며， 언어형성관은 언어가 사고를 반영한다는 

사고 보다 언어를 우선하는 언어 중심의 태도이다. 

언어와 사고에 관한 이론에는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 언어 결정셜 : 관념론. 강한 가설. 언어 상대성 이론 Sapir- Whorf 주장 

@ 언어 영향설 : 실재론， 반영셜， 익t한가셜， 언어보면성이론; Chomsky 주장 

@ 상호 작용셜 :<î)과 @의 중간적 태도에서 본 절충셜 Schaffe 주장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오늘날 개개의 언어는 인지와 사고 과정 

을 결정한다는 Sapir- Whorf의 언어상대성 이론인 언어 결정셜은 덜 인정되고， 

개개의 언어는 인지와 샤고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Chomsky의 언어 보편성 이 

론인 언어영향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어에는 언제나 보현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면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와 샤고는 서로 비례한다는 원리 

이다. 

앞에서 다룬 일본식 말 사용에서 오는 국민의 정신은 일본식 용어 중 “한반 

도. 모국어. 한일합방. 일제， 식민지. 8.15 해방. 신정. 구정” 따위 말들은 

@언어 결정셜과 관련되며. “해외， 본고. 망년회， 수렴하여. 역할， 도모， 샤료 

따위 말들은 @언어 영향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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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結論) 

7. 1. 앞에서 살펴본 @ 한반도(韓半島). @ 이써조선(李民朝蘇). @ 일제 

식민지(日帝 植民地). @ 개화기(開化期). @8'15해방(解放). @ 6 .25사변 

(事變)/동란團亂). (J) 한일합방(韓日合했). @모국어(母國語)@신정(新正) . 

구정(홈lE). @) 부락(部짧) 둥둥의 용어들이 우리식의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이들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이런 말들이 일본식 용어임올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석 

용어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온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소위 일제 식민지] 

가 남긴 잔재鷹뽑)이며， 일제 식민지 교육의 탓이기도 하다. 

일본은 가급적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왜곡 · 은혜 · 날조하며 때로는 美化하여 

우리 국민을 속여 왔고， 또 그런 역사들을 잊게끔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일본인의 그 간사한 계략에 말려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古朝蘇의 

연구와 우리 국어에 대한 연구도 소흘히 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의 국어 교육 

은 일제의 침략과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한때 단절되기도 했다. 우리 국어 교 

육의 역사가 짧고 국어 교육 부재의 탓은 바로 이 때문이다. 

7.2. 우리 역사에서는 자주적이고 독자(주체) 정신이 요구될 때마다 국어 

〔우리말， 우리글〕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왔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이 훈민정음올 창제한 것도 일정 시대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려다 옥고(혔 

苦)를 치른 분들도 모두 민족 자주 정신이 바탕이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민 

족이 겪은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며 잔찌꺼기 말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들은 투철한 국어관과 민족 정신을 갖고 독자적으로 

우리 국어와 역λ}를 재조명하고 다시 평가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식 말들을 버리고 우리식 말로 고쳐 써야 한다. 그런 뭇 

에서 앞에서 다룬 일본식 말들은 고쳐 바로잡거나 버려야 한다. 우리말로 순화 

해서 ，，}용해야 한다. 

1) 한반도 (韓半島) • 대한민국. 남 · 북한. 우리 나라 

2) 모국어 (母國語) • 모어 (母語) • 자국어 , 고국어 

3) 이씨조선(李￡朝蘇) • 이조(李朝) • 조선시대. 조선 

4) 일제(日帝) 식민지(植民地)시대 • 일정(日政) 시대. 일본 군국주의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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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彈러期) 

5) 개화기 (開化期) • 자강기 (범彈期) • 근세 (近世)

6) 한일합방(韓日合했) • 경술국치(康않園耶) 

7) 8. 15 해방(解放) • 8.15. 광복(光復〕 ※ 得光族於園土族復 • 光復

8) 6.25 동란團亂)/사변 (훌훌) • 6.25전쟁. 한국전쟁 

9) 신정 (斯正) / 구정 (훌正) • 설， 셜날 

10) 부락(部짧) • 마을 

11) 교포(橋뼈) • 통포 

12) 해외(懶) • 외국. 국외， 재외(在外) 

13) 본인(本Á) • 나， 저 

본고(本觸→ 이 글. 이 원고. 이 논문 

14) 망년회 (忘年會) • 송년회 영뽑會) • 해 보내기 

15) 수렴 (收뼈하여 • 모아. 얻어 

16) 사료L思料)됩니다 • 생각합니다. 여겁니다. 

17) 도모(圖諸)코자 • 꾀하고자， 이루고자 

18) 역할(짧홈U) • 구실. 소임 (所任) • 역 (짧) 

19) 입장(立場) • 처지， 태도， 견해. 쪽 

20) 학부(學部) • 학부제(學部制) • 대학 *대학과 대학원 

21) 촌지 (-t志) • 촌성 (τf誠)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2) 혜존댐聽) • 님께， 청람(淸웰) • 질정 (JJt'.正)

※ 비자금(秘資金) • 내탕금(內格金). 감춘 돈. 숨긴 돈 

찰못된 우리말을 바로잡자는 뭇에서， 특히 일본식 말을 순화하자는 돗에서 

그 사례틀을 살펴 보았다. 이는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탈식민화(脫植民 

化)의 구체적인 노력의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언어 의식화에서 벗어나 

야한다. 

7.3. 말을 사용하는 사람/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말이 다를 수가 있다. 앞에 

서 다룬 일본식의 용어들은 그 말이 일본 측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 한국 

측에서는 맞지 않다. 이는 언어의 주체성/독자성 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국어 

순화면에 보아서도 고쳐 바로잡아야 한다. 한때 정복자(狂服者) 일본은 우리 

조선인에게 처음은 무력으로 위압하고. 그 다음은 교육으로 회롱(職弄)하고， 

다음은 법률로써 강압觸壓)하였다. 정복자는 피정복자의 언어와 풍속을 경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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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배척하며. 그에게 정복자의 언어와 신앙을 강요한다. 게다가 피정복자의 

언어와 풍속과 제도를 유린하고 그 위에 정복자의 언어 • 풍속， 습관， 체도를 

수립한다. 한때 신정이니 구정이니. 양력설이니 음력설이니 하여 이중과세라는 

명목으로 우리고유 전통 명절인 설을 못 지내게 하고， 한국인의 단합과 단결력 

을 해체하려 한 침략자 일본인들의 저의 (底意)와 숨은 돗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다룬 일본식 말들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정책의 상혼(屬꿇)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증거어 (證據語)로 남을 뿐이다. 아직도 일본 군국주의 정신이 숨 

어 있는 말들과 일본인들의 ‘말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말고 자각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언어 주인 의식을 가져 국어를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 

례말고도 곳곳에서 국어의 그릇된 표현과 혼란스러움이 발견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어를 갈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특히 국제화 • 세 

계화 시대에 샤는 우리들은 혼탁한 국어에 대한 순화가 더욱 절실하다. 지금까 

지 앞에서 다룬 말들 특히 일본식 말 사용에 대한 국어 순화야말로 우리들이 

앞장서서 떠맡아야 할 과제이다. 

국어 순화면에서 방송과 신문이 앞장서야 한다. 방송 · 신문에 쓰는 말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시청자와 독자들은 모두가 바른 말로 알고 있다. 언론이 한번 

오류와 오용을 하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언론 종 

샤자는 낱말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그 말의 뜻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검토없이 맹목척으로 

사용해온 과거 역사 인식 이 결여된 일본식 용어와 일본식 한자말의 무분별한 

사용과 낱말 공기 관계에서 오는 오용 표현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7.4.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늘 쓰는 이러한 일본식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 

기 때문에 웬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게 되며， 

그것은 쓸데없는 말버릇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갖가지 오류를 낳는다. 국민들 

의 언어 생활에 혼란을 초래한다. 언중들이 맹목적으로 쓰는 이런 그룻된 말들 

은 국어를 오염시키고 나아가서는 국어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나쁜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일본말에 오염되어 병든 우리 국어를 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신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 중에서 특히 일본식 용어 사용과 그릇된 표현들에 대하여 그 말의 

돗과 내력을 밝히면서 주로 국어 의미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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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글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그 말의 뭇과 용법을 정확히 알아 

야 한다. 그리고 말과 글은 그 못이 통해야 한다. 못이 통하지 않는 표현은 알 

맹이 없는 죽은 언어다. 

말과 글을 조금도 홈(잘못) 없이 완전하게 쓰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그릇 

된 표현을 바로잡아 올바른 국어 생활율 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에 옹바환 끌고왔환 글에 관한 인식부터 달라처 

명문(名文)이나 마률(쫓좋)이라 해서 올바른 글이 아니라는 점용 

한다. 말의 못이 창 짱하쩌 않쳤 문장파 에색하고 그룻되게 쓰인 글윤 

이 되려면 낱말의 뭇과 용법 

야 한다. 글을 쪼간 사합쳤 어떤 용올 그냥 전달할 것이 아니라. 

확하게 담을 수 있노록 글을 다듬..Jl 7W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품위있 

고 올바른 글을 쓰려는 지-세가 중요하다. 올바트고 좋은 글이란 @ 쉬운 말로. 

@ 보기 쉽게.@ 읽기 쉽게， 표현의 삼이 (三易)를 갖춘 글이다. 올바르고 좋 

은 글은 문장이 업게 찰 통하는 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에 관한 지식과 

언어 감각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낱말의 챙확한 의미와 용법올 바로 알고. 언어 법칙을 알아. 맞과 블 

을 효과적으로 윷흩하표확 해야 한따‘ 어색하거나 그릇된 표현이 되지 

해야 한다. 말은 평요에 라 섣 있기1 해야 한다. 그것은 올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 

방송과 신문에 

화하자고 논한 여 

오용 표현을 바로잡아 

껴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강신항(1983) . ‘외강어 4 실태와 그 수용 대책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강신항(1995). “일본 한-}어 새국어생활 5권2호，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4). 강추어 간하 자료칭，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λH싹(샤 f 첼 탔권 2~. 특집/국어에 나타난 

국어순화추진회 

국어연구소 (1 989). 

국어학회 (1984) • 

수도여자사범대학 출판부. 

’ E야에연구소. 

’, 츄어학 13집， 국어학회. 



160 새국어생활 제4호 ( ’ 년 겨울) 

김팡해 (1993) •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김변수(1 984). 쭉어쟁책론. 

김"11수 985). 띤쪽어의 장래. 

김봉주(1 988). 개념학， 한신문화사. 

김석득(1 990). “국어 순화에 때한 반성과 못제캡 언어와 짱. 태학사‘ 

985). 풍양학 어떻게 황 강!인가. 

김용옥(1 986). 여자단 무엇인가. 훌나무. 

김진우 (1988) . 언어와 심리. 한신문화사. 

남71 셨 989). 

써 

1냥기심 • 김하수 (1995). 당신은 우리말을 새롭고 바르게 쓰고 있습니까7. 샘 

터사. 

말들’， 생활. 겨울(저 국 

편람， 총쭈저 발행， 

문교부(1 948). 우ì3.]말 도로 

문교부(1 948).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문교부. 

문화체R부(1 995). 언본어투 쟁황흉어 순회캡， 제문사. 

박강수(1 984). 우혀앓의 오용과 잖화， 한김L방짱λ}업단. 

박갑수 (1984). 우리말의 허상과 실상， 한국방송사업단. 

박갑수(1 994) . 올바른 언어 생활， 한샘출판샤. 

박은식 946). 혼택똥사. 삼.~짜‘ 

송 띤(1 979) . ‘얀어외 접촉과 간섭 유형에 r때여 현댄어와 

경우 성심여대 논문집 제 10집. 

송 민(1 984). ‘국어학과 일본어화의 술어때비 국어학 제 13집， 국어학헛. 

송 1낀 989). ‘한국어 내의 웰홉적 외래어 풋채’. 일본핫따 제23집‘ 

신용하(1 986). “일제 식민 시때의 성격과 유산 신통아 동쉰 323호. 

신채호(1 948). 조선상고사， 종로서원. 

심재기 982). 묶어어훼론， 

여중홍 986). 한팍셀}용어， 시사뭘화사. 

오동환(1 985). 우리말 산책. 일지사. 

우인섭 (1 978). 현대 한국어의 오용 표현과 유형별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씨
μ“
 t’ 

문
 M 

노
」
 
x 

차
」
 

이
『
 

% 
잉
 패

 

ι
r
‘
、
‘

λ
E
 

원
 

, 인하대학 국어 



양송과 내타난 말순회 

교육과. 

이경확잉76). 국려체획론， 글뺏집 

이기동. 언어싹 얀지， 한산운짧사. 

이기통 · 임상순 · 김종도(1 988) . 언어와 심리. 탑출판사. 

이기문(1 986) • ‘차용어 연구의 박범 국어학선연구. 탑출짜샤‘ 

이수일 우려땅 우리글 바g 앞고 바중 쓰기， 지문사， 

이오덕 (1 995) . 우리슬 바로 쓰기ι잃지[). 한길사. 

이우성 • 캉만길 (1979). 한국의 역사인식u:: 下). 창작과 비평사 • 

이은정 (1989). “오용 사례 검토 국에생활 겨울(저11 호 국어띤구소‘ 

이인첩 • 상영자(1992) , 우리말 고흉앉. 민문끄， 

이현희(1 986). “일교과서 역사 왜곡을 고발한다(上→中→下)’， 동아일보 1986. 

7.14.-16. 기사. 

이희총 • 얀생희 (1 989). 한글 맞짤업 장의， 

전영우(1 994) . 바용 얄 고운 말， 집운당. 

정 광(1995).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5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정재도생1). 국어쩍 찰 길， 문캡뿔판주식회 

조명한(1 985) • 언려섭학. 민운사‘ 

최규일(1987). “국어 교육에서 개정해야 할 용어들 (1) .• 제주대학교 논문집 

24집， 제주대학교. 

최규및. “국어 ↓E육에서 깨정해야 활 용어윷 (2). ’ 백옳어문 5집， 

대학교 국어교육과‘ 

최규일(1989) • “우리말 .뜻’의 의미 기능 국어국문학 제 100호. 국어국문학 

회. 

최규휠않4). ‘찰봇폈 우리말 얄 바잖잡자짜끌 제60호， 했국교열치짜행‘ 

최규일(1 994) • 한국어 껏’의 사용과 의미 기능 제주대학교 논운집 제38집. 

최규일 (1995) • “한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한국어연수교채. 국립국어연구 

원. 

최셰화 ‘대확생과 언어 엄쩌와 삶. 

한국교열기자회 면(1 982) •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 

한국잡지혐회 (1 990) • 국어 오용 사례집. 한국합치연구소. 

한국정산분화연구원 국어 순화 교육. 

Cooper & Ross(197δ) • “ Word Order’. CLS. Functionalism. 



162 새국어생활 체5권 제4호('않1몫 겨울) 

D. Fay & Cutler (1 977). ‘ Malapropisms and the structure of the Mental Lexicon’, 

Linguistic lnq;l1 irν . v。ι 8. No ‘ ?‘ 

D. Olson From Utterance to a 

Speech and Written. 

Bia of ιαnguage 

G. Dell (1 986), ‘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Retrieval Sentence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Vol.93. No.3. 

V. ^. Fromkin (1 973). ‘'Speech Eγγ01S as ιinguistic Evidence" , The Hague: 

Mouton. 


